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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고품격 고성능 럭셔리 SUV

· 더욱 가볍고 강력해진, 그리고 세련미 넘치는 디자인이 돋보이는 세계 최고의 럭셔리 SUV
· 레인지로버의 전통적인 디자인에 현대적인 감각을 가미한 완전한 레인지로버
· 세계 최초 초경량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 구조를 실현한 SUV
· 기존 모델보다 420kg 가벼워져 연비와 CO2 배출량 개선 
· 한층 업그레이드된 핸들링과 민첩성으로 극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뛰어난 성능 발휘
· 최첨단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주행 경험 선사
· 랜드로버의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Terrain Response® 2)를 도입해 전지형 주행 성능 강화 
· 여유로운 공간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안정된 주행 성능을 통해 최고의 고품격 SUV 완성 
· 영국 랜드로버 개발 센터에서 직접 디자인 및 설계 

· 영국 솔리헐(Solihull)에 위치한 최첨단 알루미늄 제조 공장에서 생산 

· 부드럽고 매끄러운 주행성능 및 196g/km의 낮은 CO2 배출량으로 각광받는 디젤 및 가솔린 엔진 라인업 
 2012년 9월 6일, 영국 위틀리(Whitley) – 랜드로버는 세계 최고의 고품격 고성능 SUV인 올 뉴 레인지로버를 전 세계에 공개했다.
독보적인 레인지로버 라인업의 새로운 4세대 모델인 올 뉴 레인지로버는 40여 년 전 당시 자동차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친 초기 모델의 혁신적인 정신과 상징적인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받아 재탄생한 차량이다.

초경량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 구조를 실현한 세계 최초의 SUV, 올 뉴 레인지로버는 더욱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된 차량 외관을 비롯해 한층 더 향상된 전지형 주행성능과 지속가능성을 전제로 대대적인 업그레이드를 거친 럭셔리 플래그십 모델이다.

랜드로버의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 존 에드워즈(John Edwards)는 "올 뉴 레인지로버의 출시는 랜드로버 역사의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이며 최고급 자동차 기술에 들인 막대한 투자에 대한 성과를 입증하는 첫 번째 신호탄이다"라고 말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고급스러움, 우수한 파워, 필적할 수 없는 전지형 주행 성능 등 차량 고유의 독보적인 특성을 그대로 계승한다.  깔끔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경량급 구조를 통해 안락함, 세련미, 핸들링 등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킴으로써 고급 차량 선호 고객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2012년 하반기부터 사전 판매 예약에 들어가는 올 뉴 레인지로버는 전세계 170여 개국 시장에서 판매될 예정이다.

영국 랜드로버 개발 센터에서 설계 공정을 거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솔리헐(Solihull)에 위치한 최신형 저에너지 시설을 갖춘 최첨단 제조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이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
올 뉴 레인지로버의 외관은 기존 레인지로버를 새롭게 해석하여 깔끔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레인지로버의 상징적인 디자인 언어를 대담하게 부각시킨 이 새로운 모델은 누가 봐도 즉시 레인지로버임을 알 수 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5m 떨어진 거리에서 보면 기존 모델과 비슷해 보이지만 부드럽고 매끈한 측면 라인으로 가장 에어로다이내믹한 레인지로버임을 표방함은 물론, 탑승 시 루프 높이를 20mm 가량 더 낮추어 항력 계수를 0.34로 최소화했다.

현대적이고 깔끔한 럭셔리 인테리어는 레인지로버 고유의 디자인 특성을 그대로 보존하는 동시에 신선하고 모던한 감각을 느낄 수 있는 내장재로 장식했다. 실내 공간은 SUV 특유의 강하고 구조학적인 형태를 유지했으며, 최고급 가죽과 베니어로 마감되어 레인지로버의 우아함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118mm 이상 확장된 레그룸을 통해 뒷좌석 탑승객에게 넉넉한 공간과 안락함을 제공하며 오토바이오그래피(Autobiography)는 매끈하게 마감된 색상 테마 인테리어부터 세련된 22인치 알로이휠까지 다양한 색상 및 디테일을 제공해, 럭셔리한 맞춤형 차량을 원하는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한다.
역대 최고의 세련미를 자랑하는 고성능 레인지로버
올 뉴 레인지로버는 과거 그 어떤 레인지로버 모델보다 더 뛰어난 성능과 세련미가 결합된 차량이다.  최첨단 차체 및 섀시 기술을 도입한 이 차량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전지형 주행성능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오프로드 노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으며 온로드 주행 시 정교한 핸들링을 선사한다.
자동차 업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혁신 중 하나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의 차세대 버전은 주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해당 지형에 가장 적합한 차량 설정을 자동적으로 선택한다.

완전히 새로운 최첨단 경량급 서스펜션 구조는 극한의 노면 조건에서도 휠 조작 능력과 견고함을 극대화 시키는 동급 최고의 휠 움직임을 제공한다.
업계에서 이미 검증된 레인지로버의 풀타임 인텔리전트(full-time intelligent) 4WD 시스템은 2단 트랜스퍼 박스를통해 전자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traction control system)과 동시에 작동하여 우수한 정지 마찰력 및 다이내믹한 안전성을 제공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의 뛰어난 성능은 어떤 지형에도 대처할 수 있도록 개선된 기하학 차체의 탄탄한 구조로부터 나온다. 도강 깊이는 200mm에서 900mm로 향상됐으며 3,500kg의 견인력으로 동급 차량 중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신형 레인지로버의 견고성과 내구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진행되는 랜드로버의 엄격한 온·오프로드 테스트 및 개발 체제를 올 뉴 레인지로버 또한 통과해야 했다. 여러 대의 올 뉴 레인지로버는 장장 18개월 동안 20여 개국에 걸쳐 1,600만 km에 달하는 거리의 극한 기온과 노면에서 테스트를 거쳤다.
세련되고 편안한 주행 성능
올 뉴 레인지로버의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는 실외와 격리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럭셔리 차량의 진수를 보여준다.

특히 불필요한 잡음과 거친 소음을 모두 없앤 완벽하게 최적화된 차체 구조, 어쿠스틱 코팅이 되어 있는 윈드스크린 및 사이드 도어 유리, 신형 이중 독립형 엔진 마운트는 외부 소음을 대폭 감소시켰다.

새로운 섀시 구조는 완전히 새롭게 재설계된 4코너 에어서스펜션과 결합되어 고품격 승차감 및 세련미를 강화하는 동시에 온로드에서 자신감 넘치는 핸들링과 민첩한 핸들링이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강력한 퍼포먼스 제공하는 고출력 엔진 라인업을 선보인다. 2종류의 가솔린 엔진(375마력 5.0리터 LR-V8 엔진 및 510마력 LR-V8 수퍼차저) 및 디젤 엔진(258마력 3.0리터 TDV6 및 339마력 4.4리터 SDV8)에는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되었다. 
레인지로버 고유의 DNA를 반영해 신형 모델에 적용된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은 타 브랜드 최고급 SUV보다 90mm 더 높은 위치에 운전석을 설계함으로써 운전자에게 드라이빙의 자신감을 선사한다.
성능과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는 경량급 구조
올 뉴 레인지로버는 혁신적인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체 구조를 실현해 기존 모델보다 차체 무게를 39% 감소시켰다.

재규어 랜드로버가 자랑하는 최첨단 우주항공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 경량급 알루미늄 차체 구조는 올 뉴 레인지로버의 성능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준다. 

섀시와 동력 전달 장치의 무게를 대폭 감소시킨 경량급 차체 구조 덕분에 각 모델은 기존 모델 대비 무려 350kg나 가볍다. 

또한 가벼워진 차량 무게는 레인지로버 특유의 성능과 효율성은 물론 편안한 승차감 실현에도 일조한다. 그 예로 510마력을 발휘하는 LR-V8 수퍼차저 모델은 기존 제로백에서 0.8초 단축된 5.1초를 기록한다. 반면 연비효율성은 9% 향상시켰다.

경량급 구조를 통해 최첨단 3.0리터 TDV6 엔진을 신차 모델 라인에 도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4.4리터 TDV8모델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반면 엔진 크기를 줄이고 420kg의 무게 감량을 실현해 13.3km/l의 연비와 196g/km에 불과한 CO2 배출량으로 경제성을 22% 개선했다.

레인지로버의 최첨단 기술

올 뉴 레인지로버는 차량 내부의 고급 기능부터, 최첨단 섀시, 운전자 지원 기능에 이르기까지 모든 개발 단계에 걸쳐 최신형 자동차 기술을 적용했다. 

차량 내부에는 앞좌석 및 뒷좌석 탑승자에게 최상의 럭셔리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프리미엄 기능을 대거 탑재했다.

안락함, 편안함, 완벽한 연결성을 제공하는 최첨단 인테리어 기능은 탑승자가 언제나 기분좋게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도록 해 준다.

· 편의성 – 키리스 엔트리(keyless entry), 부드럽게 문을 닫아주는 파워 래칭(Power Latching), 상하단 파워 테일게이트, 소형 냉장고 및 자동 토우바 등의 프리미엄 기능
· 최고급 오디오 – 전문가가 극찬하는 수준의 음향을 제공하는 메리디안(Meridian) 서라운드 사운드 뮤직 시스템
· 디스플레이 – 풀디지털 계기판과 듀얼뷰 기능을 장착한 8인치 터치스크린의 최첨단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 음성 제어 및 연결 – 원활한 접속성을 제공하는 모바일 기기용 팩
· 온도 조절 – 신형 고급 4존 시스템 및 파크 히터(Park Heater) 타이머 시설 등 동급 최강의 실내 온도 조절 시스템
· 최고급 시트 – 멀티모드 마사지 등의 고급스런 최신 기능으로 업그레이드된 시트
· 실내 조명 – 최신 LED 조명으로 은은하고 고급스런 엠비언트 라이팅(ambient lighting) 및 운전자의 기분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다양한 색상의 조명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극대화하고 어떤 노면에서도 운전자에게 안락하고 편안한 주행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최첨단 섀시 구조와 각종 다양한 운전자 지원 기술들이 통합된 획기적인 차량이다.
· 2채널 다이내믹 리스폰스 액티브 린 컨트롤(Dynamic Response Active Lean Control) 및 연속 가변 댐핑 기능을 제공하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

· 파크 어시스트(Park Assist)를 지원하는 전자식 자동 조향 장치(EPAS) – 도심의 좁은 주차 공간에서 평행주차를 돕는 최신 자동화 기술
·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 최신 큐 어시스트(Queue Assist) 기능으로 저속에서부터 차량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시스템을 작동

· 첨단 비상 브레이크 어시스트(Advanced Emergency Brake Assist)가 포함된 인텔리전트 비상 제동 장치(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 앞차 급제동 시 또는 타 차량이 주행 차선으로 진입할 경우 미리 예측하고 충돌을 막는 제동 장치
· 사각지대 감시 기능(Blind Spot Monitoring) – 고속으로 다가오는 차량을 감지하고 차간 거리를 확보하는 신형 근거리 차량 감지(Closing Vehicle Sensing) 기능
· 후방 감지(Reverse Traffic Detection) – 후진 시 일어날 수 있는 충돌을 미리 운전자에게 경고
· 조절식 속도 제한 장치(Adjustable Speed Limiter Device) – 운전자만의 최대 속도 설정 가능
·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Surround Camera System) – T자형 뷰어 방식, 후진 주차 가이드 및 트레일러 히치(Trailer hitch) 가이드
# # #

 1.
올 레인지로버 디자인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탁월한 외관 실루엣부터 강렬한 실내 구조에 이르기까지 차량의 핵심 키워드로 자리잡고 있다.

신차 모델 개발 시 레인지로버 디자이너들은 풍부한 헤리티지를 적용할 수 있었지만 신세대 레인지로버 고객을 위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은 "많은 자동차 오너들에게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신차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이 우월한 전통성을 이어가는 동시에 기존 레인지로버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새롭게 해석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1.1
깔끔하고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관 
올 뉴 레인지로버의 외관은 기존 레인지로버를 새롭게 해석하여 깔끔하고 우아한 디자인을 적용했다. 레인지로버의 상징적인 디자인 언어를 대담하게 부각시킨 이 새로운 모델은 보는 즉시 레인지로버임을 알 수 있다. 

군더더기 없는 현대적인 디자인의 외관만 보아도 차량 내부에 최첨단 기능이 탑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런 점들은 레인지로버가 신규 고객층을 발굴하는데 큰 매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 및 CCO(Chief Creative Officer) 제리 맥거번은 “차세대 레인지로버를 설계하면서 과거 40년이 넘는 기간동안 사랑 받아온 차량의 상징적인 DNA를 계승해야 한다는 막대한 책임을 안고 있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랜드로버 디자인 팀은 레인지로버 디자인의 가장 뚜렷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우아한 균형미를 갖춘 깔끔한 외관을 연출하기 위해 엄청난 공을 들였다”고 덧붙였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부드럽고 에어로다이내믹한 외형을 적용했으며 탑승 시 루프 높이를 20mm 낮췄다. 우아한 비율의 차체는 가늘게 이어진 루프라인과 깔끔하게 마감된 차체 표면과 함께 부드러운 주행과 현대적 감각을 극대화 시킨다.

또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기존 차량 디자인이 가진 상징성을 새롭게 해석하되 독특한 모양의 클램쉘 보닛, 플로팅 루프 및 측면 펜더 벤트 그래픽 등 레인지로버 고유의 정신은 그대로 계승했다.

깊고 강렬한 그릴 및 독특한 그래픽의 헤드램프의 프론트엔드는 강력한 레인지로버의 특징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반면 뒤로 경사진 그릴, 더욱 뚜렷해진 코너, 날렵해진 A필러 등 전체적인 외관을 보다 부드럽게 보이도록 하는데 집중했다. 

뒤에서 보면 전체적 외관이 더 얇아졌고 에어로다이내믹하다는 것을 확실히 느낄 수 있다. 차체를 유선형으로 처리하고 차량 뒤쪽을 한층 더 컴팩트하게 만들었다.

독특한 디자인 디테일
더욱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으로 재탄생된 올 뉴 레인지로버 디자인 중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은 측면 펜더 벤트 그래픽을 현대적으로 해석하여 전면 도어 표면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깊은 물에서도 도강 성능을 극대화활 수 있는 기능성 벤트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혁신적인 엔지니어링 솔루션들을 개발했고, 이를 통해 디자이너는 자신들이 원하는 창조적인 방법들을 적용해 기존 레인지로버 디자인이 가진 상징성을 새롭게 해석했다.

하향 조정된 도어 구조, 바디 전체를 감는 독특한 감각의 그래픽, 부드러운 차체 후면은 앞범퍼와 뒷범퍼까지 연결된다. 매력적인 실버 메탈로 마감 처리된 그래픽은 차체 구조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진 것임을 암시한다.
레인지로버 특유의 디자인을 극대화하기 위해 디자이너가 적용한 또 다른 요소인 플로팅 루프의 대담한 그래픽은 고급 광택 블랙 마감이 적용된 필러와 니어 플러시 사이드(near-flush side) 광택으로 더욱 강조되었다. 특히 깔끔한 광택 처리는 루프 그래픽을 강조하는 것 뿐만 아니라 유선형의 차체 외형을 더욱 부각시킨다.
최첨단 조명 시스템은 운전자의 눈을 사로잡는 또 다른 디자인적 요소이다. 프론트 램프는 레인지로버의 트레이드마크인 인터로킹 서클(interlocking circles)에 LED 라이트 블레이드 기술을 적용한 독특한 시그너처 그래픽으로 차량 전면부의 혁신을 강조한다. 디자이너는 주 프로젝터 빔 장치에 고성능 카메라 렌즈와 유사한 기술적 그래픽을 가미했다.

리어 램프 또한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기존 모델을 능가하는 LED 기술을 도입했다. 미등 및 제동등은 선 굵은 정사각형 패턴을 나타내고 방향등은 기존 모델의 ‘3단 라인’을 새롭게 해석하여 적용했다. 또한 ‘켜질 때까지 보이지 않는’ 고급 장착식 LED 정지 램프는 테일게이트를 지나 스포일러 아래에 나란히 위치하고 있으며, 점등 시 차량 후면에 걸쳐 블레이드 방식의 멋진 조명을 발산한다.

1.2
레인지로버 인테리어 – 최상의 공간
제리 맥거번은 “레인지로버의 인테리어는 고객이 차량에 탑승했을 때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라며 “올 뉴 레인지로버의 현대적인 감각의 인테리어 디자인은는 운전자에게 행복감을 줄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럭셔리함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디자이너들은 현대적이면서도 깔끔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구현해 내기 위해 레인지로버 고유의 상징적 디자인을 그대로 보존하는 동시에 신선하고 새로운 마감재들로 내부를 장식했다. 또한 레인지로버 특유의 탄탄하면서도 구조학적인 특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부 표면은 최고급 가죽 및 베니어로 깔끔하게 장식해 현대적인 감성을 강조했다.
전통적인 레인지로버만의 인테리어 구조를 토대로 구축한 차량 센터피스는 계기판의 수평적인 요소와 센터 스택(centre stack)의 수직라인 사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나타낸다.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를 가로지르는 넓은 센터 콘솔에도 강렬한 신형 그래픽이 나타난다. 또한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으로 조각한 베니어 표면으로 콘솔을 장식해 원목 자체의 산뜻한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깔끔하고 현대적 감성을 자아내는 계기판과 콘솔 디자인은 내부 장식의 세련미와 심플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컨트롤 레이아웃의 스위치 수를 50% 줄였다. 이는 우아하고 세련된 인테리어 연출뿐 아니라 운전자의 안전한 주행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레그룸을 확장해 뒷좌석 승객들이 보다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업그레이드된 품질
올 뉴 레인지로버는 깨끗하고 우아한 인테리어 연출을 위해 소재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였다.  
차량 내부는 고급 가죽과 베니어 등 최고급 천연 소재로 장식되었으며 깔끔한 메탈로 완벽하게 마감 처리했다. 부드럽고 고급스런 래핑으로 마감 처리된 계기판 및 도어 모서리 등의 정갈한 표면은 시각과 촉각을 모두 만족시킨다.
또한 진정한 레인지로버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해 3단계로 분류되는 최고급 가죽을 실내에 적용하였다. 좌석 및 계기판부터 도어 및 헤드라이닝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표면을 가죽으로 장식했으며 상위 트림의 경우, 뛰어난 승차감과 자연스런 품격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해 아름답고 부드러운 고급 세미 애널린(Semi Aniline) 가죽 시트를 채택했다.

호화로운 가죽 시트와 래핑 처리된 실내 표면은 장인의 손길이 그대로 묻어나는 이중 스티치로 마감되었다. 바늘 길이 및 바느질 방향부터 가죽을 잇는 실가닥 길이 및 두께에 이르기까지, 바느질 한 땀 한 땀마다 레인지로버 장인의 세밀한 손길이 닿아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바늘 크기 및 형태까지 통일하여 마감 품질을 보장하고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했다.
센터 콘솔 및 도어 패널에 장식한 조각 베니어 표면은 다년 간의 경험을 쌓은 레인지로버 전문가가 수공으로 만든 작품으로 랜드로버 디자인 팀은 3종류의 천연 우드 베니어를 포함해 고급스런 베니어와 마감재를 조화롭게 선별하여 사용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 디테일
최고급 소재의 사용, 대담한 인테리어 구조, 매끈한 표면은 차량 내부 전체에 가미된 고급스러운 디테일들을 통해 더욱 강조된다.

흠 잡을 데 없는 완벽한 장인의 작품은 만지면 차갑게 느껴지고 시각적으로는 놀랍도록 아름답게 보이는 메탈 소재를 통해 더욱 더 완벽해지며, 이러한 메탈 소재들은 가죽 및 베니어와 대조되는 느낌을 주어 좀 더 스타일리쉬해 보이도록 한다. 센터 스택의 양쪽 측면을 지탱하는 굵은 알루미늄 필러, 정밀 기계로 마감 처리된 회전식 변속 컨트롤, 날개마다 새틴 크롬으로 처리된 독특한 통풍구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전형적인 센터 스택은 정교한 수공 마감을 위해 20여개의 공정을 거치기도 했다. 차량의 센터피스를 형성하는 센터 콘솔의 깨끗하고 부드러운 선은 베니어 표면, 컨트롤 패널, 수납공간의 세심한 디자인을 반영했다. 컵 홀더를 덮는 슬라이딩 셔터를 작동시켰을 경우 그 덮개가 센터 스택 안으로 부드럽게 밀려 들어가는 것이 그 한 예이다.
그 밖에도 차량 내부의 럭셔리한 분위기를 극대화하고 아름다운 인테리어 요소들을 부각시키기 위해 고안된 LED 무드 라이팅 등이 있다. LED 무드 라이팅은 탑승자의 기분에 따라 조명 색상을 직접 바꾸는 등 원하는대로 조명을 구성할 수도 있다.

1.3
최고의 맞춤형 차량 제작
개개인마다 취향이 다른, 수준 높은 전세계 레인지로버 고객들에게 최고의 맞춤형 차량을 공급하고자 올 뉴 레인지로버는 다양한 색상, 마감재, 시트 옵션, 디테일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깔끔한 색상이 주가 되는 인테리어부터 디자이너가 추천하는 색상 조합에 이르기까지, 레인지로버 고유의 럭셔리한 분위기를 한 층 더 높일 수 있게 되었다.
올 뉴 레인지로버에는 내부 및 외부적으로 제공되는 다양한 색상 옵션, 직경 22인치 알로이휠, 이그제큐티브 클래스(Executive Class) 시트팩이 제공된다. 특히 오토바이오그래피는 안목 있는 고객을 위해 22여 개에 달하는 고유의 페인트 마감 등 맞춤화된 고급 레벨을 제공한다.
· 17가지 색상의 내부 테마, 시트 색상 추가
· 3개의 인테리어 베니어 외 기타
· 3가지 헤드라이닝 컬러
· 뒷좌석 이그제큐티브 클래스(Executive Class) 시트
· 37가지 색상의 외장 페인트 마감, 22가지 색상의 오토바이오그래피 컬러 포함
· 2가지 색상 명암 루프 컬러 – 산토리니 블랙(Santorini Black) 또는 인더스 실버(Indus Silver)
· 8개의 알로이 휠 디자인(19, 20, 21, 22인치 휠)
· 외부 액센트를 위한 다크 아틀라스(Dark Atlas) 대체 마감
· 풀사이즈 파노라믹 루프
· 발광형 발판
· 전자식 사이트 스텝
· 전자식 토우 바
2.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40여 년 전 초기 모델을 출시할 때부터 뛰어난 전지형 기능과 주행성능은 레인지로버 DNA를 구성하는 근본 요소로 자리매김해왔다.

2012년에 출시되는 4세대 모델, 올 뉴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 역대 최강의 성능을 자랑한다. 최신 차체 및 섀시 기술을 도입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예측할 수 없는 오프로드 노면에서 신속하게 대처할 뿐 아니라 온로드 상황에서도 우수한 핸들링 및 세련미를 잃지않는다.
레인지로버 비히클 라인 디렉터(Vehicle Line Director) 닉 로저스(Nick Rogers)는 "이 신형 모델은 과거 그 어떤 레인지로버 모델보다 세련되고 기본부터 탄탄하게 설계된 고성능 모델이다"라며, "고객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올 뉴 레인지로버가 당연히 다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으며, 우리는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토대로 그러한 고객의 기대에 또 다시 부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2.1
동급 최고의 전지형 주행성능 – 혁신적인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극한 기상 여건과 거친 노면에서도 완전한 트래킹을 구사하는 랜드로버 차량의 전설적 유산을 토대로 구축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어떤 조건에서도 우수한 차량 제어가 가능한, 동급 최고의 전지형 주행성능을 제공하는 차량이다.

최첨단 경량급 차체 구조, 새로운 서스펜션 디자인 및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기술이 적용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온로드 기능과 오프로드 성능을 모두 극대화함으로써 SUV 기준을 한 단계 더 높였다. 특히 이번에 처음 적용된 차세대 랜드로버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Terrain Response®)은 자동차 업계의 가장 혁신적인 기술 중 하나로, 기존의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이끌었다. 
랜드로버 전문가팀이 폭넓은 전지형 기술 경험을 토대로 개발한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Terrain Response® 2)는 정교한 ‘인텔리전트’ 시스템을 사용해 현재 주행 조건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지형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선택한다.

주행 시 최적의 모드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이 신형 시스템은 일반, 풀/자갈/눈, 진흙/바퀴자국, 모래, 암벽 등반 등 5개 세팅을 자동으로 전환할 수 있다. 모든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처럼 자동차 엔진, 변속기, 센터 디퍼렌셜 및 섀시 시스템이 각 지형 환경에 맞게 셋팅되어 주행 능력과 정지 마찰력을 최적화시켜 준다.

또한 자동적으로 작동하는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2(Terrain Response® 2)은 차가 저속으로 달리거나 오프로드 주행 높이를 계산해야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시 운전자가 추가적으로 수치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레인지로버 선임 프로그램 엔지니어인 알렉스 헤슬롭(Alex Heslop)은 "랜드로버의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은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도 자동차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게 돕는 독보적인 기술력이다. 자동 모드를 추가함으로써 랜드로버 엔지니어 팀은 SUV 경쟁의 판도를 또 다시 바꿔 버렸다. 전문 드라이버가 아니더라도 시스템에 탑재된 완벽한 기능을 통해 운전자는 유리한 위치에서 주행할 수 있고, 언제 어디서 어떤 조건을 만나도 가장 실현 가능한 주행 방식을 구성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도록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설명했다.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을 보완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DC), 경사로 브레이크 제어 장치(GRC), 힐 스타트 어시스트(HSA), 주행안정조절장치 (DSC),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전복 방지 컨트롤(RSC) 등 성능과 안전을 극대화하는 고유의 전지형 기술 제품을 탑재하고 있다.
그 외에도 빠른 응답성과 부드럽고 정밀한 조작을 가능하게 하는 최신형 보쉬(Bosch) 6피스톤 브레이크 모듈을 탑재해 브레이크 및 안정성 시스템 조작을 극대화했다.
최첨단 경량급 서스펜션 구조
올 뉴 레인지로버의 주행 기능을 극대화하는 또 다른 주요 요소는 최첨단 경량급 서스펜션 구조이다. 프리미엄 AWD 차량을 만들고자 개발한 차세대 서스펜션은 랜드로버 연구 프로그램의 결과물이다. 신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동급 최고의 주행 성능을 실현하는 흠잡을 데 없는 디자인을 사용한다.

경량급 알루미늄 부품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이 서스펜션은 넓은 공간을 허용하는 완전한 독립형 더블 위시본 설계를 전면부에 적용하고 후면부에는 고급 멀티링크 레이아웃을 적용했다. 신형 서스펜션 시스템은 휠 트래블이 전면부 260mm, 후면부 310mm로 타사 동급 차량보다 200mm 더 짧다. 이는 휠 조작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함으로써 어떤 노면 조건에서도 운전자가 안심하고 주행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존 레인지로버와 같이 이 경량급 서스펜션 구조는 4코너 에어스프링과 결합해 온로드 및 오프로드 어디서나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최적화 시켜준다. 에어스프링은 탑승 높이를 조정해주고 크로스 링크 방식으로 축 조작을 극대화해 준다. 주행 성능 및 변화하는 지형 높이에 맞춰 재빨리 탑승 높이를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에어서스펜션 하드웨어도 완전히 재설계됐다.

레인지로버의 우월한 주행성능은 이력 현상을 낮추는 프론트 에어 스프링 장치를 통해 한층 더 개선되었으며, 이 장치는 그 어떤 미세한 불규칙적 진동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이 스프링은 얇은 메탈로 쌓여진 더 가늘고 유연한 재료를 사용한다.
다이내믹 리스폰스 및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다이내믹한 주행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고급 섀시 기술을 적용해 서스펜션 시스템의 성능을 더욱 강화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레인지로버 차량으로는 최초로 랜드로버의 다이내믹 리스폰스 액티브 린 컨트롤 시스템(Dynamic Response Active Lean Control System)을 탑재했다. SDV8 및 LR-V8 수퍼차저 모델에 기본으로 제공되는 레인지로버 시스템은 성능 극대화를 위해 차세대 2채널 기술을 사용했다.

코너링 단계에서 차체가 기울어지는 현상을 급격하게 줄여주는 다이내믹 리스폰스(Dynamic Response) 시스템은 주행 시 핸들링 및 탑승자의 편안함을 지켜준다. 최신 2채널 시스템은 전차축 및 후차축을 각각 따로 제어할 수 있어 저속에서는 민첩성을 강화하고 고속에서는 제어 능력과 안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조작이 가능하다.
신형 시스템은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주행 시 운전자의 몸이 흔들리는 것을 감지하고 이를 막아 탑승 시 편안함을 향상시키고 ‘헤드 토스(head toss)’를 최소화한다.

이전의 랜드로버 액티브 린 컨트롤 시스템처럼, 신형 시스템은 오프로드 기능을 극대화시킨다.  시스템이 오프로드 조건을 감지하면 컨트롤 모듈은 스태빌라이저 바(Stabilizer Bar)를 격리하고 롤 보정(roll compensation) 레벨을 최소화하여 휠 조정 및 지형과 맞닿은 부분을 모두 극대화 시킨다.

연속 가변 댐퍼를 제공하는 어댑티브 다이내믹스(Adaptive Dynamics)는 모든 올 뉴 레인지로버에 탑재된 표준 기능으로 주행 및 조작 시 주행 능력을 대폭 향상시킨다.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초당 500회에 걸쳐 차량의 움직임을 모니터링해 운전자 또는 노면 상태에 즉각 반응함으로써 차체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안정된 주행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은 오프로드 환경을 감지하고 이에 따라 댐핑을 최적화한다.

풀타임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
레인지로버는 미끄러지기 쉬운 노면에서도 주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차량으로 유명하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단 트랜스퍼 박스와 연동해 견인 시 열악한 오프로드 조건에서도 좁은 옵션 범위를 제공하는 검증된 레인지로버 풀타임 인텔리전트 4WD 시스템을 적용했다.

이 4WD 시스템의 중심에는 베벨 기어 센터 디퍼렌셜(bevel gear centre differential)을 통해 50/50 토크 분배로 연속 4WD 방식을 제공하는 트랜스퍼 박스가 자리하고 있다. 뛰어난 정지 마찰력과 주행 안정성은 센터 디퍼렌셜 잠금(centre differential lock) 및 토크 바이어싱(torque biasing) 기능을 제공하는 전자식 멀티플레이트 클러치를 통해 유지한다.

이 컨트롤 유닛은 차량에 탑재된 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신된 휠 미끄러짐 정보와 멀티플레이트 클러치를 통해 고급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과 연동하여 휠 간 토크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분배한다.

트랜스퍼 박스는 운전자가 시속 60km/h로 주행할 때까지 도중에 멈추지 않고 변속할 수 있게 해주는 2단 완전 동기화 방식 ‘시프트 온 더 무브(Shift on the Move)’ 시스템을 통해 어떤 노면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저속 및 고속 범위를 지정하여 유연성을 강화한다.

고속 범위로 직접 운전 시 압축비는 1:1이지만 저속 범위인 경우 압축비는 2.93:1로 오프로드 주행 시 또는 무거운 트레일러 등을 견인할 때는 저속으로 주행할 수 있게 한다. 

극한 상황에서도 정지 마찰력과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전자는 SDV8 및 LR-V8 수퍼차저 모델에도 액티브 리어 로킹 디퍼렌셜(Active Rear Locking Differential)을 탑재할 수 있다.

자신감과 컨트롤 능력을 향상시키는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

어떤 노면에서도 운전자의 자신감과 컨트롤을 향상시키는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은 레인지로버 DNA에 없어서는 안될 필수 요소이다.

올 뉴 레인지로버도 기존 모델처럼 운전자 좌석 위치를 수직으로 높여 탑승 차량은 물론 주위 환경을 모두 볼 수 있게 지원한다. 탑승 위치를 높여 좌석 옆을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한 센스와 보닛이 내려앉은 듯이 보이는 독특한 형태로 전면 시야각을 넓혀주는 등 레인지로버이기에 가능한 요소들이다.
개발 단계에서 3D CAVE 가상 시뮬레이터를 이용해 차량 디자인과 인테리어 팩를 세심하게 최적화시킴으로써 전방향에 걸쳐 동급 최고의 시야와 넓은 여유 공간을 올 뉴 레인지로버에 적용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앞좌석 탑승자의 시야를 넓혀 위쪽으로도 볼 수 있게 했으며 기복이 심한 지형에서도 가시성을 극대화하고 높이 달린 표지판과 신호등도 볼 수 있게 했다.

기존의 모든 레인지로버처럼 신형 모델도 루프와 머리 사이의 공간을 만들어 오프로드 주행 시 여유 공간을 확보했다. 

깔끔하고 우아한 레이아웃의 직관적 컨트롤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이 선사하는 편안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주행경험 강화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세련되고 단순한 레이아웃을 기반으로 최첨단 기능을 제공하는 컨트롤과 디스플레이를 보강했다.

차량에 적용된 컨트롤 레이아웃은 스위치 수를 50% 나 줄여 급격하게 단순화시킴으로써 동급 최고의 사용 용이성과 직관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운전석 라인을 명확하고 우아하게 부각시켜준다.

이전 모델을 시작으로 개발된 최첨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장착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메인 계기판 전용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인포테인먼트 및 보조 장치 전용 8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2개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화면과 듀얼뷰(Dual View)를 제공한다.

3D 화면과 같은 인상을 주기 위해 고안한 디스플레이의 화면 그래픽은 우아한 느낌을 주며 은은한 크롬 디테일과 조화를 이룬다. 각 디스플레이는 주행 상황에 따라 컨텐츠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디테일을 없애고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고 간단한 형식으로 제공한다.

직관적이고 우아한 접근 방식은 센터 콘솔에 위치한 회전식 드라이브 셀렉트 및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컨트롤에 반영되었으며 간소화된 히터, 환기 및 에어컨 스위치를 비롯해 스티어링 휠의 트윈 5방향 토글 스위치, 보조 기능 등의 주요 컨트롤에도 또한 적용되었다.

완전한 기능을 위한 구조적 설계
개발 초기 단계부터 올 뉴 레인지로버는 극한 지형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부터 동급 최강의 견인 기능에 이르기까지 명성에 걸맞는 다양하고 놀라운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엄격한 설계 단계를 거쳤다.

이를 위해 강력한 섀시 구조를 개발하고 어떤 지형에서도 견딜 수 있는 차체를 구현해야 했으며오프로드에서도 민첩한 서스펜션 기능 제공 및 완전한 견인 기능을 통합하는 등 성능 향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 엔지니어링 요구 사항에 대한 꾸준한 주의가 필요했다. 

새로운 차체 구조를 최적화할 당시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폭 넓은 최적화 공정을 진행했으며, 프로세서 요구 시간으로 1,000년에 해당하는 이례적인 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뛰어난 성능과 견고함, 우수한 안전성, 경량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디치 드롭(ditch drop)’ 충돌과 같이 차체를 실제 한계점까지 밀어 넣는 극한 오프로드 노면에서의 주행 성능을 사례 별로 분석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은 자동차 충돌 시험용으로 사용하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툴을 사용하기도 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어떤 지형 조건에서도 견딜 수 있는 강력한 차체 역학을 갖춰 지상과의 간격이 303mm(오프로드 탑승 높이로 측정)에 달하는 높이에서도 17mm 더 높은 여유 공간을 제공하며 접근각과 이탈각을 극대화한다. 자동차 바닥은 부드러운 표면을 제공하기 위해 특수 설계되어 서스펜션 부품 간 동력이 부드럽게 전달될 수 있게 함으로써 손상 또는 간섭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여준다.

도강 깊이도 기존 깊이보다 200mm 더 늘여 900mm에 달한다. 이는 엔진부 측면의 흡입 시스템으로 공기가 유입되기 전 차량 양쪽 측면의 보닛 패널 내부 및 외부 사이에 공기 흐름을 돕는 혁신적인 공기 흡입 시스템 작동을 가능하게 한다.

새로 설계된 에어서스펜션 시스템도 오프로드 설정으로 선택할 경우 +55mm의 단일 위치가 아닌 2개의 탑승 높이(+40mm, +75mm) 간 전환하는 자동 시스템을 도입하여 오프로드 기능을 한 층 더 극대화 시켜준다. 이는 시속 50km 주행 시 지면과의 높이가 최대 20mm인 반면 +40mm 중간 세팅을 선택하면 고속 주행(80km/h vs 50km/h) 시 기존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오프로드 모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리가 길고 울퉁불퉁한 노면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세심한 튜닝은 지면과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 탑승 높이 조정이 실제로 필요할 경우 서스펜션 시스템으로 깊은 도강 조건 또는 상황을 감지할 수 있게 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동급 차량보다 우수한 3,500kg의 견인력을 발휘하며 신형 전자식 토우바 또한 갖췄다. 견인 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또 다른 주요 기능으로는 히칭 및 후진을 돕는 서라운드 카메라(Surround Camera) 시스템과 토우 어시스트(Tow Assist)를 비롯해 트레일러 안정화 어시스트(Trailer Stability Assist) 시스템 등이 있다.

레인지로버 선임 프로그램 엔지니어인 알렉스 헤슬롭은 "신형 모델을 설계할 당시 우리는 기존 차량을 포함한 모든 동급 차량에 걸쳐 탑재된 많은 기능들을 적용시켰다. 이것이 바로 그러한 목적에 맞게 설계된 완벽한 차량이다. 또한 장장 18개월 간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극한 조건에서 시행된 엄격한 자동차 테스트를 당당히 통과했다"고 말했다.

랜드로버의 강력함과 견고함

랜드로버의 엄격한 온/오프로드 테스트와 개발 단계에 따라 최첨단 가상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한 이례적인 엔지니어링 개발 공정을 거친 올 뉴 레인지로버는 뛰어난 견고성과 신뢰성을 자랑한다.

초기 설계 및 최적화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거의 독자적으로 수행했지만 차량 성능 및 견고성은 엄격하고 주도적인 체제로 폭넓은 물리적 테스트를 통해 검증되었다.

모든 부품 및 시스템은 20,000여 건에 달하는 물리적 테스트를 통과했으며 여러 대의 개발 차량을 동원해 장장 18개월 간 20여 개 국에 걸쳐 극한 기온과 노면에서 엄격한 테스트를 거쳤다.

프로토타입 테스트는 모래, 진흙, 눈 등 오프로드 조건에 따라 이루어졌고, 도강 능력, 차량 바닥의 취약성, 스내치 복구, 견인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해 엄격한 견고성 테스트를 실행했다. 고속 주행 시 커브 조작, 다리 점프, 디치 드롭, 갓길 커브 충돌 등 최악으로 험난한 테스트도 진행됐다.
장장 한 달 간 뜨거운 중동 사막 한복판에서 ‘킹 오브 더 샌드(King of the Sand)’라는 이름으로 더위와 싸우며 차량 견고성을 집중적으로 테스트하고, 뉘르브르크링(Nürburgring) 서킷에서 8,047km에 달하는 거리를 주행하며 성능 한계를 테스트하고, 영국의 척박한 노면에서 수 천 킬로에 달하는 오프로드 주행 테스트를 감행하는 등 장기적으로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한 결과 차량이 가진 견고성과 신뢰성 여부를 확실히 해결할 수 있었다.

2.2
레인지로버 파워트레인
올 뉴 레인지로버는 우수한 토크 출력으로 각광 받는 다양한 가솔린 및 디젤 엔진으로 능숙한 주행과 압도적 세련미를 제공한다. 전 모델은 부드럽고 반응성이 뛰어난 8단 자동 변속기와 함께 제공된다. 또한 차량의 경량급 알루미늄 플랫폼은 성능, 연비효율성, CO2 배출량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뛰어난 응답성을 갖춘 TDV6 디젤 엔진
레인지로버 모델에 처음으로 장착된 258마력의 고효율 3.0리터 TDV6 디젤 엔진은 뛰어난 성능은 물론 전례 없는 연비효율성 및 CO2 배출량을 자랑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에 적용된 혁신적인 경량화 기술은 TDV6 엔진 성능을 기존 TDV8 모델과 맞먹을 정도로 극대화 시켰으며, 스타트/스톱 시스템을 탑재해 연비를 개선하고 CO2 배출량(196g/km)을 22% 감소시켰다.
61.2kg.m에 달하는 엄청난 토크를 출력하는 TDV6 엔진은 빠른 응답성과 부드러운 성능으로 정지상태에서 단 7.4초 만에 100km/h에 도달할 수 있다.

전례없는 정제된 성능으로 연료 효율성을 극대화 시킨 TDV6 엔진은 신차 모델에 맞도록 폭넓게 최적화했다.

이 엔진에는 연료분사 시 정밀도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8노즐 저속 분사 설계를 적용하며 트윈 인터쿨러 탑재로 한 층 더 개선된 흡입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는 엔진 과열 시 냉각 기능을 강화하며 최신 텐덤 솔레노이드(tandem solenoid) 인텔리전트 스타트/스톱 시스템을 이용해 연비를 개선하고 CO2 배출량을 최소화한다.
V6 엔진도 SDV8 엔진처럼 혁신적인 패러렐 시퀀셜(Parallel Sequential) 터보차저 컨셉을 적용한 설계로 모든 모델에 걸쳐 성능과 응답성을 향상시킨다.
레인지로버에 탑재된 고성능 SDV8 디젤 엔진

고성능 SDV8 디젤 엔진은 레인지로버 전용으로 설계된 엔진으로 9% 더 높은 339마력을 자랑한다. 4.4리터 ‘수퍼디젤’ 엔진은 효율성 증가를 통해 CO2 배출량을 최소화하고 엔진 성능을 극대화 시켜준다.

1,750과 3,000 rpm 간 토크 분배로 71.4kg.m의 믿을 수 없는 파워를 발휘하는 SDV8 엔진은 기존 모델보다 1초 더 빠른 6.5초 이내에 0-100km/h에 도달할 수 있다.  

이 엔진의 뛰어난 연비는 CO2 배출량(229g/km)에 잘 반영되어 있으며 기존 모델보다 연비효율성이 10% 더 뛰어나다.

SDV8 엔진은 고급 디젤 기술을 통해 뛰어난 주행 능력을 선사하며 혁신적인 패러렐 시퀀셜 터보차저(Parallel Sequential Turbocharging) 컨셉은 모든 차량 모델에 걸쳐 성능과 응답성을 강화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에 증폭된 파워는 개선된 흡입 시스템과 트윈 인터쿨러, 최적화된 보정을 통해 가능하다. 캐스트 알로이(cast alloy) 엔진 마운트와 기름통을 재설계하고 설치 방식을 업데이트하여 차체 무게를 10kg 줄였다.

강력한 510마력 수퍼차저 V8 엔진
강력한 510마력 5.0리터 LR-V8 수퍼차저 엔진은 레인지로버 라인업에 새로운 지평을 연다.

가공할 출력과 토크로 엄청난 성능을 발휘하여 정지상태에서 단 5.1초(기존 모델보다 0.8초 단축)만에 100km/h를 도달하는 뛰어난 가속속도를 선보인다. 이것은 모두 엔진 개선으로 인해 얻은 결과다. 또한 올 뉴 레인지로버은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CO2 배출량(322g/km)을 기존 모델보다 7%나 더 낮췄다.

LR-V8 엔진은 컴팩트하고 가벼운 알루미늄으로 설계되었으며 내부 마찰 감소 수준은 동급 모델 중 최고에 속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의 경우 최첨단 신형 보쉬(Bosch) 엔진 관리 시스템에 맞게 엔진을 다시 최적화했다. 이 엔진은 업계 최고의 중앙 설치 멀티 홀 스프레이 직분사식 시스템을 채용한 고압 직분사 방식을 제공한다. 혁신적인 캠 토크 액츄에이티드 듀얼 독립형 VCT(Variable Camshaft Timing) 시스템을 통해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켰다.

510마력 엔진은 6세대 트윈 볼텍스 시스템(TVS) 수퍼차저 엔진과 조화를 이루며 열역학적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소음은 크게 줄였다.

고성능 5.0리터 V8 엔진
375마력 5.0리터 고급 LR-V8 가솔린 엔진은 부드러운 반응력과 뛰어난 성능 그리고 깔끔한 정제성을 결합시켰다.

경량급 구조로 무장된 올 뉴 레인지로버는 기존 모델보다 0.7초 더 빠른 제로백 6.5초를 기록한다. 효율성을 대폭 극대화 시켜 연비효율성을 향상 시켰으며 CO2 배출량(299g/km) 감소 효과가 8%에 달한다.

수퍼차저 LR-V8엔진처럼 5.0리터로 진화한 이 고효율 엔진도 컴팩트한 크기와 경량급 디자인으로 차세대 보쉬(Bosch) 엔진 관리 시스템에 맞게 최적화시켰다. 또한 고급 직분사 방식 및 VCT 기술을 수퍼차저 엔진에도 적용했다.

전 차종에 걸쳐 엄청난 토크를 자랑하는 이 375마력 엔진은 캠 프로파일 스위칭(Cam Profile Switching) 및 가변식 흡입 매니폴드(Variable Intake Manifold) 시스템을 제공한다.

최첨단 8단 자동 변속기
올 뉴 레인지로버에 탑재되는 모든 가솔린 및 디젤 엔진은 최첨단 자동 제어식 ZF 8HP70 8단 자동 변속기와 결합한다. 이 변속기는 빠르면서도 부드러운 변속을 가능하게 하고 연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튜닝을 거쳤다.

8개의 변속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 0.2초라는 짧은 시간에 변속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운전자는 거의 기어의 변화를 느낄 수 없다.
또한 운전자가 수동으로 변속할 수 있게 마운트 패들 시프트가 기본으로 장착된 스티어링휠과 다단계 감속이 가능하고 기어 간 부드러운 변속으로 동력을 전달하는 변속기가 함께 제공된다.

최적화된 경량급 8단 변속기는 토크 출력을 높여주는 가솔린 및 디젤 엔진에 가장 적합한 장치로로, 연비를 극대화하는 데 크게 기여한다. 이 변속기는 토크 컨버터 락업(torque converter lock-up)을 조기에 선택하여 미끄러짐과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하도록 적절한 튜닝을 거쳤다. 다양한 변속비와 잦은 변속,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게 준비된 2단계 내장 클러치는 모두 연비 개선과 CO2 배출량 최소화에 기여하는 요소이다.

공회전 방지 제어 장치(Transmission Idle Control)는 정차 중이거나 엔진 변속을 드라이브 상태로 둘 때 연비효율성을 70% 향상시켜 시내 주행 시 연료 소비를 줄여준다. 기온이 내려가면 변속기는 저속 기어를 선택하여 공회전 속도를 높여 유휴 작동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엔진 예열을 돕는다.

유압식 액추에이터(hydraulic actuating) 시스템은 펌프 설계와 기어 컨트롤 부품을 개선하여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2.3
향상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의 극대화
올 뉴 레인지로버는 랜드로버가 제시하는 제품 및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려는 약속을 지키고, 또 누구나 타고 싶어하고 사용하기 적절한 차을 제공하겠다는 랜드로버 브랜드의 의지를 입증하는 차량이다. 

곧 출시될 신형 디젤 하이브리드 엔진을 포함해 완전히 새로운 경량급 알루미늄 구조와 최적화된 파워트레인으로 무장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오늘날 CO2 배출량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한다.

이 친환경 인증은 환경 오염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 접근 방식에서 유래하여 개발 및 제조 단계부터 고객 사용 및 폐기 단계까지 차량과 연관된 모든 범위를 포함한다.

경량급 알루미늄 구조로 무장한 세계 최초의 SUV

올 뉴 레인지로버는 고급 알루미늄 차체 구조로 무장한 세계 최초의 SUV로 무게는 줄이고 성능과 지속가능성은 극대화시킨 차량이다.

이와 같이 완전히 달라진 경량급 구조는 차세대 레인지로버 SUV의 근간으로, 총 1조 8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한 성과를 확실히 보여준다. 차세대 디자인은 재규어 랜드로버가 계속해서 선도적인 위치를 점거하고 있는 항공우주산업의 혁신적인 고성능 초경량 기술을 기반으로 2003년부터 대량 생산 체제로 들어갔다.

100% 알루미늄 모노코크 차제인 올 뉴 레인지로버의 무게는 기존 모델의 강철 차체에 비해 39% 더 가벼워 쉘 하나만으로도 180kg에 달하는 무게를 줄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알루미늄 구조는 동급 최강의 경량급 차체로 무게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없는 견고함을 자랑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의 차체는 다른 모든 랜드로버 모델처럼 열악한 오프로드 노면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우선 쉘 안에 있는 조인트는 리벳을 이용해 고정시켰다. 이는 재규어 랜드로버가 우주항공기술을 이용해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이 구조는 스팟 용접 등 기존 에너지 집약적 제조 방식이 아닌, 올 뉴 레인지로버를 최첨단 바디샵에서 제조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가볍고 견고해진, 세련된 최적의 구조
경량급 알루미늄 차체 구조는 랜드로버 역사상 가장 폭넓은 개발 및 최적화 공정을 거쳤다.  1,000년에 달하는 프로세서 시간에 걸쳐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하여 뛰어난 효율성을 갖춘 구조를 완성했다.

엔지니어들은 최신식 ‘다차원’적 CAE 최적화 툴을 이용해 무게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이와 동시에 안전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견고함과 세련미를 극대화시켰다. 또한 충돌 테스트에 사용되는 강력한 시뮬레이션 툴로 디치 드롭과 같은 극한의 오프로드 주행 상황을 분석해 랜드로버 기술 개발의 핵심인 오프로드 주행성능을 테스트했다.  
효율적인 무게의 차체를 구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는 서로 다른 형태의 알루미늄 부품을 프레스 패널, 플러스 캐스트, 압출 성형된 혹은 롤 알루미늄 알로이 부품을 완전히 최적화된 구조로 결합하는 것이다. 그 결과 최적화된 구조는 강력하고 안정된 안전 셀을 이용해 탑승자를 보호하고 NVH 및 차량 다이내믹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매우 견고한 플랫폼을 제공한다.

무게를 줄이고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혁신으로 충돌 시 구조를 보호하는 고강도 AC300 알루미늄 구조를 자동차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또한, 업계 최초로 차체 전체를 프레스하여 단일 알루미늄 패널로 찍어냄으로써 조인트 수를 줄이고 복잡한 조립 공정을 없애 구조적 무결성을 극대화 시켰다.

최대 420kg에 달하는 무게를 줄인 중량 감소 기술
랜드로버 엔지니어링 기술을 통해 최첨단 경량급 구조를 차량 전체에 적용하여 무게를 근본적으로 줄인 결과 종전 모델보다 총 420kg이나 더 가벼워졌다.

올 뉴 레인지로버 디젤 모델의 경우 그 효율성이 가장 극대화되었는데 이는 차량의 무게가 가벼워진데다 기존 TDV8 모델과 같은 성능으로 파워를 내는 경량급 TDV6 엔진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총 무게가 420kg 더 가벼운 신형 TDV6 레인지로버는 전체적으로 연비와 CO2 배출량을 22%나 더 개선했다.

레인지로버 엔지니어들은 무게 감량 기회가 보이는 부분이면 어디든지 능동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엄격한 개발 및 최적화 공정을 통해 엄청난 양의 무게를 줄이는 데 성공했다. 경량급 알루미늄 차체 구조 외에도 차량 무게 감량 기술을 적용할 수 있었던 주요 요소는 다음과 같다.

· 4.4리터 TDV8 엔진보다 작고 동등한 성능을 발휘하는 3.0리터 TDV6 디젤 파워트레인 사용
· 고성능 경량급 알루미늄 측면 차단 빔을 포함한 알루미늄 도어 구조
· 측면 충격을 최소화하는 고급 강화 합금 알루미늄 B 포스트
· 알루미늄 프론트 및 리어 서브프레임으로 설계된 새로운 경량급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
· 최적화된 스프링, 댐퍼, 안티 롤 바(anti-roll bar) 디자인
· 신형 경량급 알루미늄 최종 드라이브 유닛 및 최적화된 드라이브 라인 부품
· 크로스 카 빔 및 프론트 엔드 캐리어용 고정밀 경량급 마그네슘 캐스팅
· SMC 플라스틱 상단 테일게이트 패널
· 경량급 알루미늄 브렘보(Brembo) 프론트 브레이크 캘리퍼
· 경량급 고강도 스틸 시트 구조
· 새로운 경량급 19인치 알로이 휠 디자인
역사상 가장 에어로다이내믹한 레인지로버
더욱 간결해지고 둥글어진 형태를 갖춘 신형 모델은 역사상 가장 에어로다이내믹한 레인지로버로 최소 항력 계수(Cd)는 기존 모델과 비교했을 때 10% 더 개선된 0.34에 달한다.

에어로다이내믹한 성능은 최첨단 전산유체역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 툴을 이용해 150만 시간(170년 이상의 프로세서 시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집중적인 개발 노력으로 극대화 시킨 것이다.
· 액티브 베인(Active vanes) – 올 뉴 레인지로버는 메인 그릴 애퍼처(Main Grille Aperture)에 액티브 베인을 탑재하여 찬 공기가 필요하지 않을 경우 그릴을 비우는 방식으로 에어로다이내믹스를 개선한 최초의 레인지로버 모델이다. 베인 조정은 전자식으로 이루어지고 찬 공기 레벨에 따라 1 ~ 16단계로 자동 조정된다. 이 기능은 TDV6 모델에 기본으로 탑재된다 (유럽 지역).

· 에어로다이내믹한 언더플로어 패널링(underfloor panelling) – 자동차 밑으로도 부드럽고 평평한 형태로 공기 순환을 돕기 위해 더욱 광범위하게 경량급 패널을 도입했다.  프론트 및 리어 서스펜션 부품에 맞게 디플렉터(deflectors)를 따로 추가하고 메인 드라이브 라인 부품에는 프론트 및 리어 언더트레이를 부착했다.

· 공조(air flow) 극대화 – 공조 개선을 위해 A필러 및 차량 측면 유리에 니어 플러시(near-flush) 광택을 입히고 리어 램프 및 D필러에 에지 홈을 통합해 도어 미러 및 상단 리어 스포일러의 형태를 최적화 시켰다.

앞좌석 도어 유리에 물방울이 남지 않도록 방수 코팅제를 적용하고, 테일게이트를 열었을 때 원치 않는 물방울이 유입되지 않도록 루프 패널 형태를 신중하게 제작하였으며, 유리에 묻은 물을 닦아내기 위한 후면 워시 와이퍼 등 차량 방수 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CO2 배출량 감소를 위한 파워트레인 기술
올 뉴 레인지로버에 탑재된 고성능 디젤 및 가솔린 파워트레인은 연료 소비율을 최소화하고 CO2 배출량을 196g/km로 줄였다.

2013년 하반기에는 레인지로버 역사상 최초로 놀라운 연비와 정제력, 고성능을 갖춘 디젤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을 도입하여 엔진 라인업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최고의 연비를 실현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 파워트레인은 다음과 같은 CO2 배출량 감소 기술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였다.

· 스타트/스톱 시스템 – TDV6 디젤 모델은 고급 인텔리전트 스타트/스톱 시스템을 탑재하여 연비를 5 ~ 7% 개선함. 이 시스템은 텐덤 솔레노이드 스타터(Tandem Solenoid Starter)와 전용 보조 배터리로 즉시 재시동이 가능하며 유럽 시장에 진출하는 차량에는 기본으로 장착.

· 스마트 발전식 충전 – 전기 충전 시스템에 탑재된 인텔리전트 전원 관리 시스템은 차량 서행 시에만 배터리를 충전하여, 연료를 소모하지 않고 운동 에너지를 회수.
· 고압 직분사 방식 – 가솔린 및 디젤 엔진 모두 최신 고압 직분사 기술로 연소 시 효율성 극대화 

· 최적화된 마찰 방지 설계 – 원치 않는 모든 마찰 손실을 제거하기 위해 개발된 최첨단 엔진 설계
· 전기 팬 – TDV6 및 SDV8 디젤 엔진은 유체 팬이 아닌 전기 팬으로 재구성하여 냉각이 필요하지 않을 경우 잔여 손실 최소화
· 저점성 변속기 오일 – 8단 자동 변속기에 최신 저점성액을 주입해 변속기 효율성 극대화
올 뉴 레인지로버는 기존 유압 시스템이 아닌 절전형 전자식 자동 조향 장치(Electric Power Assisted Steering, EPAS)을 탑재하여 연비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CO2 배출량을 3%나 줄여준다.

라이프사이클 접근 방식을 이용해 지속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차량 설계
자동차의 전체적인 생태학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개발 및 제조부터 고객 사용, 폐차 및 재사용에 이르기까지 차량 수명 주기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라이프사이클 접근 방식으로 설계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각 라이프사이클 요소는 천연 자원 소비를 줄이고 지속 가능한 자원 이용에 집중하고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분석했다. 개발 공정에는 ISO 14040/14044 등의 환경경영 규격에 따르는 전체 라이프사이클 평가를 포함했다.

올 뉴 레인지로버의 알루미늄 구조는 CO2 배출량 감소에 가장 많은 부분을 기여한다.  최대 75%에 달하는 알루미늄 자재는 제조 공정에서 발생한 폐자재를 다시 재활용하는 것을 포함해 기타 일반 재활용품을 이용한 것으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CO2 배출량(폐자재를 재활용하여 차체 패널을 새 알루미늄으로 만들 경우 필요한 에너지는 5%에 불과)도 줄여준다.

추가 에너지는 제조 공정에서 절약할 수 있으며 용접 등 에너지 집약적 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재활용 및 재생 자재는 올 뉴 레인지로버를 설계하는데 다방면으로 사용되었다.  고급 사양을 갖춘 차량은 최대 31.5kg의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하며 자동차 생산 라인 별로 매립지에서 8,820톤의 무게에 달하는 플라스틱을 전용한다.  고급 가죽 및 베니어 등 천연 조재 및 재생 소재의 경우 자동차 무게의 44.5kg를 차지한다.

브리지 오브 위어(Bridge of Weir)는 ‘저탄소’ 제조 공정을 거친 가죽으로 차량의 환경친화성을 높여주며 자연목 베니어는 모두 지속 가능한 삼림에서 공급 받는다.
2.4
최첨단 차량 및 안전 기술
뛰어난 주행 성능을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최신형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daptive Cruise Control) 시스템 등 고급 운전자 지원 기능부터 포괄적인 액티브/패시브 안전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최신 차량 및 안전 기술을 선보인다.
스마트 드라이버 지원 기술
올 뉴 레인지로버에 탑재된 스마트 관련 기술은 운전자가 편안하고 안락한 주행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편안함과 안전성을 강조하는 최신 운전자 지원 기능으로는 서행 또는 정차 중인 경우에도 작동하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ACC)이 대표적이다.
앞에 저속 주행 차량이 있거나 교통 정체 시 사전 설정된 차 간격을 유지해주는 표준 ACC 기능 외에도 신형 큐 어시스트(Queue Assist) 기능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확장해 자동차가 신호 대기 시 완전히 멈출 수 있게 해준다.

앞차가 움직이면 운전자는 가속패달에 발을 살짝 올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기능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는 사전 설정된 크루즈 속도까지 달리면서 다시 앞차와의 시간 차를 유지한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및 큐 어시스트를 갖춘 차량에는 인텔리전트 급브레이크(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IEB) 기능도 함께 탑재되어 있다. 교통 정체가 심각한 조건에서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차량이 가까이에 있음을 운전자에게 경고해주는 시스템이다.

사각지대 감시 기능(Blind Spot Monitoring)은 측면에 장착된 레이더 센서로 자동차 측면에 존재하는 잠재적 사각지대를 모니터링하고 타 차량이 사각지대에 온 것을 감지하면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이 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접할 수 있는 시내 또는 정체된 고속도로 등에서 저속 주행 시 작동할 수 있게 최적화했다.

먼 거리까지 검색하는 신형 근거리 차량 감지(Closing Vehicle Sensing) 기능은 뒤에서 빠르게 접근하거나 차선 변경 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차량도 감지할 수 있다. 해당 윙 미러를 통해 기존 사각지대 경고등을 빠른 속도로 깜박여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낸다.

또한 후방 교통 감지(Reverse Traffic Detection) 기능은 차량 후반부에 탑재된 레이더 감지기로 주차장 같은 장소에서 후진 시 발생할 수 있는 충돌을 운전자에게 경고한다. 이 시스템은 후진 기어를 선택할 경우 작동하며 양 측면에서 접근하는 차량을 감지하여 잠재적 충돌을 운전자에게 미리 경고한다.

운전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기타 운전자 지원 기술로는 운전자가 원하는 최대 속도로 설정 가능한 조절식 속도 제한 장치(Adjustable Speed Limiter Device), T자형 뷰어 방식, 후진 주차 가이드 및 트레일러 히치(Trailer hitch) 안내를 제공하는 최신 서라운드 카메라 시스템(Surround Camera System), 자동 하이 빔 어시스트(Automatic High Beam Assist) 및 어댑티브 제논(Adaptive Xenon) 라이트 등이 있다.

파크 어시스트(Park Assist)를 지원하는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PAS)

올 뉴 레인지로버는 스티어링 감각을 극대화하고 차량 전체의 CO2 배출량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는 최신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Electric Power-Assisted Steering, EPAS) 기술을 적용했다. 이 신기술은 고객이 적절한 평행 주차 장소를 찾아 해당 위치에 자동으로 주차하는 파크 어시스트(Park Assist) 기능의 장점을 이용할 수 있게 해준다.

EPAS 시스템은 레인지로버 이보크 등의 차량 시스템 경험이 다분한 랜드로버 엔지니어의 세심한 손을 통해 엄격한 튜닝을 거쳤다. 스티어링은 가변 속도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빠른 조향비를 제공하지만 중간 위치에 도달하면 속도를 줄임으로써 주행 품질을 높여주고 고속 주행 시에도 레인지로버만의 안정성과 편안함을 보장한다.

저속 주행에서는 가볍고 응답 속도가 뛰어난 스티어링이 고속 주행 시에는 단단하고 우수한 응답성으로 파워 레벨이 변경되어 안정된 주행이 가능하다.

EPAS 시스템은 빙판 및 모래 등 주어진 노면에서 마찰력이 달라질 때마다 다른 스티어링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Terrain Response®) 기능까지 개선했다.

자연스럽고 일정한 스티어링 감각을 보장하기 위해 제어 소프트웨어로 통합된 기능도 선보인다.
· 스티어링 속도에 따라 변하는 댐핑
· 풀/드리프트(캠버) 보정 – 울퉁불퉁한 노면에 대한 반응을 완화하여 불필요한 스티어링 보정 최소화
· 소프트 록 스톱(Soft Lock Stops) – 스티어링과 록 스톱이 일치할 경우 갑작스런 느낌을 방지하고 운전자에게 편안한 느낌 제공
· 액티브 리턴(Active Return) – 스티어링의 셀프 센터링을 개선하고 스티어링 휠 각이 커질 경우 토크 빌드업 해소
· 파킹 토크 컨트롤(Parking Torque Control) – 간편하고 일정한 스티어링 제공
경량급 브렘보(Brembo) 캘리퍼를 탑재한 파워 브레이크
올 뉴 레인지로버는 강력한 완전 디스크 브레이크 시스템이 적용되어 어떤 조건에서도 완벽한 브레이킹이 가능하고 6피스톤 경량급 브렘보(Brembo) 캘리퍼를 앞바퀴 브레이크에 탑재해 성능을 개선하고 무게를 줄였다.

디스크 직경은 380mm(앞)/365mm(뒤)로 최고의 열용량을 제공하고 단차로 주행하든지 또는 트레일러로 견인하든지 상관 없이 어떤 조건에서도 뛰어난 제동력을 발휘한다.

레인지로버는 브레이크 캘리퍼에 직접 작동하는 전자식 주차 브레이크(Electronic Park Brake, EPB)를 탑재하여 차량 주행 시 부드럽게 풀리도록 최적화했다.

브레이크 및 안정 시스템의 성능은 최신형 보쉬 6피스톤 브레이크 모듈레이터(Bosch 6-piston Brake modulator)로 한 층 보강하여 응답 속도를 높이고 부드럽고 조용하며 세련된 조작을 가능케 했다.

강화된 안전 기술
올 뉴 레인지로버의 우수한 제동력은 브레이크, 안정성 및 트랙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액티브 안전 기술로 보완했다.

레인지로버 차량으로는 최초로 인텔리전트 비상 제동 장치(Intelligent Emergency Braking, IEB)를 탑재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함께 이 기술은 앞차가 갑자기 속도를 줄이거나 차선을 변경할 경우 운전자가 완벽한 제동으로 충돌을 피할 수 있게 했다. 이 장치는 첨단 비상 브레이크 어시스트(Advanced Emergency Brake, AEBA)를 포함한다.  주행 시 이 시스템은 전방 감시 레이더를 통해 같은 방향으로 이동하는 차량을 감지하고 충돌 가능성이 예측될 경우 시청각 시스템을 통해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를 보낸다.

경고 후 충돌 위험이 높아지면 AEBA는 빨리 멈출 수 있도록 브레이크 시스템을 준비하여 부드럽게 제동을 걸어준다.  브레이크 페달을 빨리 밟으면 풀 브레이크 기능이 작동된다.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운전자에게 경고를 보내고 IEB 급브레이크 압력을 높여 고속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이 밖에도 다양한 안전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다. 

· 주행안정조절장치(Dynamic Stability Control, DSC)
· 전복 방지 컨트롤(Roll Stability Control, RSC)
·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lectronic Traction Control, ETC)
· 트레일러 안정화 어시스트(Trailer Stability Assist, TSA)
· 내리막길 주행제어장치(Hill Descent Control, HDC) 및 경사조 브레이크 제어 장치(Gradient Release Control, GRC)
· 힐 스타트 어시스트(Hill Start Assist, HSA)
· 엔진 드래그 토크 컨트롤(Engine Drag torque Control, EDC)
· 잠김방지 브레이크 장치(Anti-lock Braking System, ABS)
· 전자식 제동력 분배(Electronic Brake force Distribution, EBD)
· 급브레이크 등(Emergency Brake Lights, EBL)
· 급브레이크 어시스트(Emergency Brake Assist, EBA)
· 코너링 브레이크 컨트롤(Corner Brake Control, CBC)
탑승자 보호를 위한 설계 구조
올 뉴 레인지로버는 가장 엄격한 글로벌 안전 기준을 통과한 설계 구조를 갖췄다.  최적화된 알루미늄 차체 구조는 포괄적인 에어백 및 억제 능력 시스템으로 보완한 매우 단단하고 안정된 안전 셀로 탑승자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충돌 구조는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기 전 엔지니어 팀이 엄청난 횟수에 걸쳐 ‘가상’ 충돌 상황을 테스트할 수 있게 지원하는 최첨단 컴퓨터 시뮬레이션 툴로 폭넓게 최적화 시켰다. 또한 자동차 충돌 성능은 70여 차례의 충돌 실험과 20여 차례의 미끄러짐 테스트를 거쳐 검증 단계를 통과했다.

충돌 펄스 및 탑승자 안전을 극대화하고 안전 셀 침투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안된 알루미늄 차체 구조는 주요 기능을 제공한다. 충돌 구조 및 강화 합금 B포스트 영역에 고강도 AC300 알루미늄을 사용하여 측면 충돌 시에도 침입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탑승자 안전 패키지에 포함된 포괄적인 에어백 및 억제 시스템은 운전자 및 탑승자용 에어백, 측면 커튼 및 흉부 보호용 에어백(현재 생산 중인 초대형 커튼 에어백 포함) 및 차량 급브레이크 기능과 연동되는 액티브 앞좌석 안전 벨트를 제공한다.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순위로 설정하여 프론트 엔드(front-end), 범퍼, 보닛 및 카울 영역(cowl area)을 최적화하여 부상을 최소화할 수 있게 했다.

레인지로버의 보행자 안전 패키지를 제공하는 주요 기준으로 보닛 상단의 A자 표면, 에너지 흡수를 위한 보닛 및 범퍼 프로파일, 에너지 흡수를 위한 표면 부품과 차량 하단의 최적화된 커플링 등을 들 수 있다.
3.
세련미의 극치
올 뉴 레인지로버의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는 시끄러운 바깥세상과 격리된 듯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며 최고로 세련된 럭셔리 차량의 진수를 보여준다.

신형 모델 개발 과정에서 랜드로버 엔지니어들은 운전자와 탑승자 모두에게 이와 같은 느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운전석은 더욱 편안하고 안정된 공간으로 보강하고 승객 좌석 중 특히 뒷좌석은 공간을 넓히고 여러 고급 기능을 제공하여 안락함을 더했다.

이와 동시에 운전자는 레인지로버 특유의 파워풀한 성능과 강한 제어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차분하고 민첩한 핸들링으로 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최신 연결 및 디스플레이 기술은 고객이 차로 이동 중에도 휴대용 기기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레인지로버 비히클 라인 디렉터 닉 로저스(Nick Rogers)는 "최첨단 신형 플랫폼 및 서스펜션 구성은 엔지니어 팀이 레인지로버의 세련미와 주행 다이내믹스를 다른 차원으로 끌어올렸다"라며, "고객은 소음 레벨이 감소하고 승차감이 유연해졌으며 뒷좌석도 여유 공간이 훨씬 더 넓어졌다는 것을 즉시 느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3.1
세련되고 고급스런 실내 환경
조용한 실내와 뛰어난 승차감, 고급스런 운전석과 넓고 여유로운 뒷좌석 공간을 갖춘 올 뉴 레인지로버는 어떤 노면에서도 편안하고 아늑한 공간을 제공한다. 모든 탑승자는 최신 인테리어 기술이 만들어낸 안락함을 통해 올 뉴 레인지로버의 세련미와 럭셔리함을 경험해 볼 수 있다.

소음 레벨을 낮춘 조용한 운전석
랜드로버 엔지니어 팀은 신형 모델이 최고급 럭셔리 자동차답게 탑승자에게 외부와 격리된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조용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였다.

설계 구성에서 이미 언급했던 것처럼 고급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원치 않는 사운드 및 잡음을 제거하고 특수 어쿠스틱 카메라 등 고급 분석 툴을 이용한 엄격한 공정을 거쳤다.
또한 디젤 모델에는 신형 이중 독립형 엔진 마운트를 사용해 파워트레인의 정제미를 더욱 극대화 시켰다. 전체 엔진 소음 레벨은 더 낮아졌으며 특히 연소 시 소음 레벨을 급격하게 낮춘 디젤 모델에서는 전체 엔진 작동 범위에 걸쳐 음질을 더 부드럽게 조율했다.  급격한 가속 시에도 은은한 어쿠스틱 음향만을 제공하여 성능을 극대화하고 주행 중에도 엔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 유지한다.

윈드스크린 및 프론트/리어 도어 유리에 적용된 특수 어쿠스틱 코팅은 연소 시 소음과 바람에 의한 소음을 막아준다. 바람에 의한 소음은 전산유체역학 분석과 엄격한 윈드 터널 테스트를 통해 최소화했다. A필러 및 도어 미러 등 주요 영역은 개발 초기 공정에서 이미 최적화 시켰다. 신형 모델은 이제 바람에 의한 소음에도 기존 차량보다 7% 더 소음을 줄임으로써 동급 최강의 위치를 차지했으며 최고급 대형 세단과도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수준을 높였다.

레인지로버의 올 뉴 알루미늄 차체 구조는 최신식 ‘다차원’적 CAE 최적화 툴로 설계하여 견고함과 세련미를 동시에 달성한다. 이 구조는 매우 단단한 섀시 설치점을 통합하여 소음 및 떨림 전이를 최소화하고 단단한 경량급 알로이 서스펜션 부품과 세밀하게 최적화된 부시(bush)를 사용하여 도로 상에서도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게 지원한다. 또한 단단한 플라스틱이 아닌 소음 흡수를 위한 HVAC 시스템 덕트를 사용하고, 원치 않는 진동을 해소하기 위해 메인 차량 배터리에 에어 서스펜션 컴프레서를 장착했다.
도어 개폐음부터 스위치 및 모터에 의한 소음에 이르기까지 올 뉴 레인지로버의 모든 작동음은 엄격하게 분석 및 조율하여 모든 탑승자가 듣기에 조화롭고 고급스런 음질을 재현했다.

유연한 에어 서스펜션을 통한 우수한 승차감
올 뉴 레인지로버의 최첨단 섀시는 완전히 달라진 경량급 서스펜션 시스템과 고급 섀시 기술을 적용해 어떤 노면 조건에서도 조용하고 신뢰적인 주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율을 거쳤다.

동급 최고의 휠 트래블 및 업그레이드된 4코너 에어 서스펜션을 갖춘 이 차량은 뛰어난 자세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어떤 노면에서도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레인지로버 특유의 압도적인 승차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얇고 유연한 재료를 사용한 신형 프로트 에어스프링을 도입하여 울퉁불퉁한 노면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

연속 가변 댐핑 능력을 갖춘 스탠다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는 충격 흡수와 유연성을 극대화 시켜 차량 탑승 시 탑승자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최상의 편안함을 제공할 수 있게 해준다.

이그제큐티브 클래스로 럭셔리한 경험을 선사하는 여유로운 뒷좌석
올 뉴 레인지로버에서 가장 최우선적인 것은 뒷좌석의 고급스러움을 제공하는 것이었으며 이 신형 모델에 여유로운 공간을 확보하고 편안함을 더해주는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를 옵션으로 장착하여 뒷좌석에 앉은 탑승자가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접할 수 있게 했다.

약 42mm에 달하는 휠베이스로 차량 패키지를 최적화하여 앞좌석 공간에 어떤 불편함도 주지 않고 뒷좌석의 여유 공간을 충분하게 확보했다. 레그룸 길이도 118mm나 더 확장해 다리를 뻗어도 1미터에 달하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제공하고 무릎 공간도 충분히 넓힐 수 있을 정도로 동급 최고의 모델을 제공한다.

대형 도어 틈새와 함께 뒷좌석 위치를 살짝 낮추어 탑승 및 하차 시 편의성을 극대화했다. 에어 서스펜션 시스템을 강화하여 ‘탑승’ 높이를 10mm ~ 50mm 더 낮추어 탑승 및 하차가 용이하도록 설계했고 에어 시스템 성능을 극대화하여 높낮이를 빠르게 변경할 수 있게 하는 등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했다.

뒷좌석의 편안함은 뒷좌석에 탑재된 수동 또는 자동 등받이 조절 장치로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뒷좌석에 폭넓게 배치된 온도 조절 시스템은 탑승자가 8단계 풍속 중 원하는 속도를 선택하여 조정할 수 있다.

뒷좌석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기 위한 신형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 옵션은 시트마다 메모리 기능과 마사지 기능을 탑재하고 최고급 베니어로 센터 콘솔을 마감 처리하여 안락함과 편리함을 극대화했다.

각 시트는 시트 쿠션을 앞으로 이동해 완전히 기댈 수 있는 9단 등받이 조절 장치(표준 시트보다 2단계 더 높음), 상단 등받이를 따로 조정할 수 있는 개별 장치 및 허벅지 높이를 최적화하는 쿠션 틸트 조정 장치 등 탑승자의 편안함을 더하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

이 호화로운 분위기는 냉장고를 옵션으로 탑재할 수 있는 고급스런 중앙 팔걸이, 개별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방위 온도 조절 시스템 및 콘솔에 달린 고급 무드 조명등으로 럭셔리한 감각을 한 층 더 고조시켰다.

비즈니스 사용자의 경우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옵션은 센터 콘솔과 추가 적재함 공간을 통합하여 완전한 연결성과 함께 기능성을 한 층 더 강화 시켜준다. 

최고의 럭셔리 경험을 위한 최고급 기능 및 독자적 오디오 성능
레인지로버의 전통성을 계승한 올 뉴 레인지로버는 최신 기능과 기술 그리고 오랜 장인정신과 최고급 자재를 결합함으로써 탑승자에게 최고의 럭셔리 경험과 레인지로버 특유의 분위기를 제공한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극대화하기 위해 독창적인 신형 오디오 기술, 동급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는 새로운 온도 조절 시스템 및 최신 슬라이드 파노라믹 루프 등의 최신 기능을 넉넉하게 선택하여 럭셔리한 경험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 올렸다.

어떤 좌석에서도 최고의 음향을 즐길 수 있도록 오디오 기술 및 디지털 음향 처리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명성이 자자한 최첨단 메리디안 오디오 시스템을 올 뉴 레인지로버에 장착했다.

서브우퍼를 포함해 29여 개에 달하는 스피커와 1700W의 출력으로 뛰어난 음향을 자랑하는 시그너처 레퍼런스(Signature Reference) 시스템까지 3가지 메리디안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훌륭한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었던 것은 최고의 3D 서라운드 사운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천장 레벨에 스피커를 추가로 장착하고 업계 선두의 음향 처리 기술을 적용했기 때문이다.

이 3개 시스템은 최신형 Meridian 디지털 음향 처리 기술을 적용하여 뛰어난 음질과 다이내믹스로 고효율을 자랑하는 Meridian 스피커와 함께 완벽한 음질을 재현하는 최첨단 앰프를 제공한다.

레인지로버 및 메리디안 오디오 전문 팀은 운전석에 울리는 불완전한 잡음을 디지털 방식으로 보정하여 정확한 음감으로 몰입할 수 있게 해주고 안정된 사운드를 차내 모든 탑승자에게 골고루 전달할 수 있는 최고급 오딧세이(Audyssey) MultEQ XT 오디오 튜닝 시스템까지 적용했다.
주행 시에도 완벽하게 유지되는 실내 온도 조절 장치
어떤 기상 조건에서도 완벽한 실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동급 최고의 기술을 적용해 완전히 달라진 온도 조절 시스템을 제공한다.

전산유체역학 툴을 이용한 엄격한 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이 신형 시스템은 영상 50도에서 영하 30도에 달하는 극한 실제 환경에서 테스트를 거쳤다.

운전자가 앞좌석과 뒷좌석 온도를 따로 조절할 수 있는 3코너 시스템 또는 뒷좌석에서 따로 온도 조절이 가능하고 운전석, 조수석 및 뒷좌석 양쪽에서 각각 조절할 수 있는 4코너 시스템의 2개 버전을 제공한다.

모든 배출구에 센서를 탑재해 공기 온도를 감지하고 앞좌석과 뒷좌석에 각각 이중 태양광 센서를 장착한 고급 컨트롤 시스템은 온도 조절 장치가 온도 변화에 빠르고 정확하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뒷좌석에 난방 및 냉방 기능을 독립적으로 장착한 4존 시스템은 뒷좌석의 고급스러움을 극대화하여 얼굴, 발 및 둔부에 여러 개의 배출구로 통풍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 밖에도 올 뉴 레인지로버 루프에 풀사이즈 슬라이드 파노라마 유리를 덮어 진정한 공간 확보를 실현하고 모든 좌석에 햇빛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신형 루프는 길이와 너비에 있어서 세밀한 설계와 구조로 그 기능을 극대화 시켰으며 지지대 구조를 눈에 보이지 않게 하여 넉넉한 헤드룸을 제공할 뿐 아니라 장애물 없이 경치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안락한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며 동시에 사생활 보호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강화 유리는 어두운 색조를 띠며 강한 직사광선을 차단시켜 준다.  그늘 또는 사생활 보호 수준을 높이려면 햇빛 반사 코팅을 입힌 전동식 패브릭 블라인드로 유리 전체를 가릴 수 있다.

안락함과 편안함을 제공하는 디테일
올 뉴 레인지로버는 모든 디테일에 걸쳐 타협할 수 없는 럭셔리와 편안함 그리고 안락함을 선사한다.
· 최고급 시트 – 현재 고급 시리즈 모델은 5단 마사지, 쿠션 확장 및 윙 헤드셋 등이 포함된 20가지 조절이 가능한 앞좌석을 제공한다. 뒷좌석은 고급 사양에 탑재된 표준 자동 등받이 조절 장치, 전동식 허리 지지대, 온도 조절 장치 및 윙 헤드셋을 제공한다. 

· 최고급 인포테인먼트 – 8인치 듀얼뷰 전면 터치 스크린을 통한 TV 또는 DVD 재생, 이중 8인치 비디오 화면과 전용 리모컨과 함께 뒷좌석 전용 엔터테인먼트(RSE) 패키지를 제공한다. 듀얼뷰 및 RSE 시스템은 ‘화이트 파이어(White Fire)’ 인프라 무선 디지털 헤드폰으로 CD 수준의 음질을 제공한다.

· 탑승자가 직접 구성할 수 있는 무드 라이트 – 고급 LED 실내 조명은 다양한 색상으로 탑승자의 취향과 기분에 따라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다.

· 전동식 분산 테일게이트 – 레인지로버 특유의 분산 테일게이트를 이제 전동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단 및 하단 게이트 모두 리모컨 키, 테일게이트 버튼 또는 운전자 좌석을 통해 유연한 조작이 가능하다.

· 키가 없어도 출입 및 시동이 가능한 시스템 – 올 뉴 레인지로버는 키가 없어도 출입 및 시동이 가능한 스마트 키 시스템을 제공하는 최초의 풀사이즈 레인지로버 차량이다.

· 부드러운 도어 개폐 – 편의성을 강화하기 위해 신형 모델은 모든 도어에 파워 래칭을 제공한다.

· 전동식 차일드 락(Child Lock) – 뒷좌석의 전동식 차일드 락은 기본으로 제공된다.

· 냉장고 – 전면 센터 콘솔 팔걸이에 위치한 넉넉한 내부 공간을 자랑하는 이 냉장고는 옵션으로 제공된다.
· 온도 조절 타이머 – 온도 조절 시스템에 장착된 파크 히터(Park Heater) 장치는 자동차 실내의 사전 난방 및 냉방을 지원한다.  타이머는 7일 단위로 반복하도록 설정하거나 16일 전부터 하나의 이벤트를 미리 예약 설정할 수 있다.

· 온열 전면 스크린/좌석/휠 – 추운 지역에서는 이 신형 모델에 온열 전면 스크린을 제공한다.

· 유연한 수화물 영역 – 수화물 관리 시스템은 바닥에 장착된 레일과 함께 수화물 보호를 위해 유연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 잠금가능 전면 글로브 박스
3.2
편안한 주행 경험
올 뉴 레인지로버는 차량 특유의 파워는 그대로 간직한 채 당당하면서도 차분하고 뛰어난 성능을 제공한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전 모델과 같은 운전 경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지만 가벼운 차체와 최신 서스펜션 구조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운전자에게 상상하는 그 이상의 성능으로 신뢰성과 민첩성을 더해준다.

쉽고 직관적인 컨트롤은 레인지로버 DNA를 구성하는 또 다른 핵심 요소로 이 신형 모델은 혁신적 기술을 이용해 운전자가 모바일 기기를 켜고 차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끊김 없는 연결을 통해 편의성을 느끼도록 한다. 
차분하고 민첩한 핸들링
올 뉴 레인지로버의 최첨단 섀시는 신형 경량급 서스펜션 시스템과 고급 섀시 기술을 적용해 어떤 노면 조건에서도 조용하고 신뢰적인 주행을 보장할 수 있도록 세밀한 조율을 거쳤다.  동급 최고의 서스펜션 이동 및 업그레이드된 4코너 에어 스프링을 갖춘 서스펜션 시스템은 뛰어난 자세와 안정성을 결합하여 어떤 노면에서도 뛰어난 승차감을 제공한다.
그러나 최고급 신형 서스펜션 컨셉이 주는 주요 이점은 앞좌석에 폭넓은 여유 공간을 제공하는 더블 위시본 디자인과 뒷좌석에 고급 멀티링크 레이아웃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레인지로버의 탑승 품질과 차분하고 균형 잡힌 핸들링을 결합해 준다는 것이다.

고품격 수준의 주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핸들링 및 민첩성을 완전히 개선했다. 신형 서스펜션 구조는 자연스럽고 직관적인 스티어링 휠로 안정되고 보다 편안한 코너링을 제공한다.

승차감의 유연성과 핸들링의 민첩성 및 신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랜드로버 엔지니어 팀은 섀시 시스템과 차체 구조의 견고함을 최적화하는 데 집중하고 서스펜션 부품과 스티어링 시스템을 세밀하게 튜닝하는 과정을 거쳤다.

연속 가변 댐핑 능력을 갖춘 스탠다드 어댑티브 다이내믹스, 완전 튜닝된 전자식 파워 스티어링휠, SDV8과 LR-V8 S/C 모델에 기본으로 탑재되는 고급 다이내믹 응답 2채널 액티브 린 컨트롤 시스템을 포함한 최신 섀시 기술은 올 뉴 레인지로버의 성능 강화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

성능 극대화를 위한 지속적 무게 감량 노력
올 뉴 레인지로버의 경량급 고급 차체 구조 및 섀시가 제공하는 근본적 무게 감량은 차량 환경 인증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이에 따라 성능 향상을 좌우하기도 한다. 차체 무게를 감량하면 더 가벼운 드라이브 라인 및 새시 부품을 감량된 부분에 채워 넣을 수 있어 달라진 무게를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다.

올 뉴 레인지로버는 동급 모델과 비교했을 때 기존 모델보다 350kg 더 가벼워 운전자 스스로도 성능 향상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한다.  예를 들어 510마력 LR-V8 수퍼차지 모델은 기존 모델 속도보다 0.8초 더 단축시켜 정지상태에서 단 5.1초 내에 100km/h에 달하는 가속 능력을 발휘한다.

엄청난 파워와 감량된 무게는 자동차 주행 능력은 물론 온/오프로드에 상관 없이 핸들링에서 시스템의 민첩성과 응답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 걸음 더 나가 올 뉴 레인지로버의 경량급 구조는 고급 3.0리터 TDV6 엔진을 생산 라인에 도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 신형 엔진은 기존 4.4리터 TDV8 모델과 맞먹는 엄청난 성능을 발휘한다. 소형 엔진의 총 무게는 기존 TDV8 모델보다 420kg보다 더 가벼워 13.3km/l의 연비와 196g/km의 CO2 배출량으로 종전보다 22% 더 개선된 효과를 나타낸다.  

직관적 컨트롤 및 끊임 없는 연결성
올 뉴 레인지로버만의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Command Driving Position) 및 직관적 컨트롤 시스템은 운전자의 자신감을 높여주고 안락하고 편안한 운전 환경을 제공한다.  

주 계기판인 12.3인치 디스플레이와 센터 콘솔에 있는 8인치 터치스크린으로 구성된 2개의 고해상도 주요 컬러 디스플레이는 주행 상황에 맞추어 컨텐츠를 적용할 수 있어 가장 중요한 정보를 명확하게 나타내며 동급 최고의 사용 용이성을 제공한다.

센터 콘솔 맨 위에 탑재된 8인치 터치스크린 디스플레이는 대표적인 레인지로버 컨트롤 인터페이스로 다양한 인포테인먼트 기능을 위한 기본 컨트롤과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디스플레이는 간소화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좀 더 커진 버튼 사이즈로 한눈에 구별하기가 쉬워졌다. 디스플레이 측면에 탑재된 ‘Secret until lit’ 하드 키는 홈, 오디오/비디오, 내비게이션 및 전화 등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면으로 직접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

디스플레이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올 뉴 레인지로버는 다음과 같은 포괄적 연결 패키지를 제공한다:

· 블루투스를 통한 핸즈프리 핸드폰 – 8인치 터치스크린 또는 스티어링 휠 컨트롤을 통해 전화 조작 가능
· 블루투스 오디오 스트리밍 – 자동차 오디오 시스템을 통해 휴대폰 또는 기타 휴대용 블루투스 장치에 저장된 음악 재생
· 음성 제어 – 직관적인 ‘세이 왓 유 씨(Say What You See)’ 디스플레이 프롬프트 사용
· USB 지원 - iPods/MP3 플레이어 또는 메모리 스틱 연결.
· 이그제큐티브 클래스 시트팩 – 뒷좌석 탑승자를 위한 추가 USB 연결 제공 

4.
레인지로버 헤리티지
올 뉴 레인지로버는 40여 년 간 전세계 자동차 산업에 기여해 온 상징적인 존재인 레인지로버 차량의 4세대를 대표하는 차량이다.

세계에서 가장 다재다능한 자동차로 개발된 레인지로버는 1970년 출시할 당시 가장 완전한 기능을 갖춘 최초의 럭셔리 4x4 차량으로, 프리미엄 럭셔리 SUV의 한 횟을 그었다.
이후 레인지로버 컨셉의 인기는 전세계에 걸쳐 지속적으로 늘어나 오늘날 럭셔리 SUV 고객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차량으로 자리매김했다.

랜드로버의 글로벌 브랜드 디렉터인 존 에드워즈는 "랜드로버에 근무하는 직원은 누구나 레인지로버를 매우 특별한 차로 생각한다"라며, "40여년 전 레인지로버가 처음 출시된 후 레인지로버는 자동차 산업에 큰 유산이 되었으며 이제 올 뉴 레인지로버가 바로 그 때와 같은 업적을 또 다시 세워나갈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4.1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 혁명
레인지로버는 자동차 산업 역사 상 가장 중요한 차량 중 하나인 동시에 온/오프로드의 전지형을 아울러 달릴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자동차로 그 위치를 확고히 지키고 있다.

레인지로버는 무려 3세대를 아우르는 세월을 거쳤다. 클래식으로 알려진 초기 모델은 1970년 시판되기 시작해 이후 생산 공정을 거쳐 장장 25년 간 다양한 기능과 개선으로 수 많은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쳤다. 

P38a로 알려진 2세대 자동차는 1994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해 2001년에 이르러 현재와 같은 모델로 대체했다. 레인지로버 고유의 컨셉을 고객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한 결과 이 모델은 기존의 어떤 모델보다 더 많은 수요로 매출에 기여했고 전 세계에서 각광 받는 자동차가 되었다.

런던에서 로스앤젤리스, 시드니에서 상해, 토리노에서 도쿄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판매된 레인지로버는 럭셔리 SUV 고객이 열광하는 최고의 선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존 에드워드는 "레인지로버는 4대의 차를 하나로 결합한 것과 같다."며,  "마치 일주일 내내 럭셔리 차량을 모는 것과 같은 이치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고속도로에서 여기 저기 쉬지 않고 먼 거리를 달릴 때는 레저 차량이 될 수 있고 장거리 여행 시 성능을 극대화하는 크로스 컨트리 전용 차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암벽 전문 등반가나 일반 등반가도, 프로 축구선수로 뛰거나 일반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 누구라도 지위 고하에 상관 없이 레인지로버는 다양한 기능에 걸쳐 그 특유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다양한 계층의 고객들과 교감을 나눴다.

세단의 편안함과 랜드로버의 오프로드 기능 결합
초기 레인지로버에 대한 영감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은 로버(Rover) 자동차 회사의 선임 엔지니어  디렉터 찰스 스펜서 ‘스팬’ 킹(Charles Spencer 'Spen' King)의 아이디어로부터 비롯되었으며 당시 그는 랜드로버가 아닌 로버(Rover) 4x4 윙 생산을 담당하고 있었다.

킹은 "기본 아이디어는 로버 세단의 편안함과 온로드 기능을 랜드로버의 오프로드 능력과 결합하는 것이었다"라며, "당시 그렇게 하는 기업은 없었다. 하지만 시도할 가치가 있었고 당시 랜드로버는 신차 출시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다"고 밝혔다.

1966년 '100" 스테이션 웨건'으로 알려진 최초의 프로토타입 레인지로버를 제작했을 때 북미에서는 4x4 레저 차량 수요가 일부 증가하는 추세였다.

전 프로젝트 엔지니어인 제프 밀러(Geof Miller)는 "당시 그 차는 최고급 레저 자동차가 될 수 있어도 진정한 고급 자동차는 아니었다"라며, "기술적 장점도 필요했다. 스팬은 온로드와 같은 승차감을 느낄 수 있으려면 자동차 앞바퀴와 뒷바퀴에 오늘날 자동차와 같은 코일 스프링을 달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당시 4x4 모델은 그런 기능을 제공하지 않았다. 또한 오프로드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장거리를 위한 서스펜션도 필요했다"고 덧붙였다. 알루미늄 차체(랜드로버와 같은), 알루미늄 엔진 및 디스크 브레이크 기술도 포함하려 했다.

초기 제조 차량이 솔리헐 생산 라인에 도달하기 전 단 10대의 프로토타입 제작만 이뤄졌다. 실제 레인지로버 이름은 스타일리스트 토니 풀(Tony Poole)이 타 모델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중 팬더(Panther) 및 레오파드(Leopard) 등의 이름은 제명되었다. 

심플하고 상징적인 디자인
레인지로버의 차량은 그 누가 보더라도 한 눈에 레인로버임을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상징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랜드로버 디자인 디렉터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은 "레인지로버의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알아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초기 레인지모델도 현재 모델처럼 심플하고 상징적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상징적 디테일은 레인지로버가 놀라운 기능을 갖춘 차량이라는 사실에 대한 모든 해답을 제시한다. 보닛의 성곽 양식은 운전자가 자동차 모서리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 시켜준다. 시내 교통 정체, 주차 및 오프로드 어디서 주행해도 이 기능은 매우 유용하다.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플로팅’ 루프를 이용해 부분적으로 매우 얇은 필러를 만들 수 있었다. 

비교적 평평한 측면과 '안으로 굽은' 곡선은 운전자와 탑승자가 멀리 떨어져 앉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가시성을 극대화 시켜준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평평한 측면은 운전자가 온/오프로드 주행 시 매우 중요한 자동차 너비를 가늠할 수 있는 능력을 극대화한다.  

모델은 파리 루브르 내부에 전시되었고 동시에 실제 자동차는 바깥에 전시될 정도로 클래식 디자인이 되었으나 스팬 킹은 '외관을 그리는 데 0.001%의 시간도 쓰지 않았다’고 말한다. 역대 수 많은 위대한 디자인들처럼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  이 뛰어난 기능은 스타일의 단순함과 형태의 간소화로 이어졌다. 

평평한 측면, 얇은 루프 필러, 짧은 돌출부, 휠베이스, 수직 노즈 및 테일 등 모든 측면 등의 컨셉과 기본 형태는 당시 엔지니어였던 킹과 섀시 엔지니어 고든 배시폴드(Gordon Bashford)가 결정했다.  초기 프레스 킷으로 '디자인'을 설명할 수 없었다.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로버의 디자인 부서장 데이빗 바흐(avid Bache)에 의해 다시 고안되었다. 그는 킹과 배시포트의 제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자신의 디자인 아이디어를 내재된 기능에 추가했다.  특히 그릴 및 헤드램프를 변경하고 나서 테일 램프까지 변경했다.  또한 창틀과 측면 스웨이지 라인도 개조했다.  이들은 주요 디테일이 아니었지만 자동차의 존재감과 미적 감각을 살리는 데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디자인 혁명
레인지로버 디자인은 오늘날까지도 가히 혁명적이다. 제리 맥거번(Gerry McGovern)은 "초기 자동차는 매우 클래식한 느낌이었기 때문에 기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자동차의 클래식 디자인이 주는 상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2세대 자동차인 P38a는 '클린 시트(clean sheet)' 디자인을 고수했지만 이후 디자인 팀원들은 위험을 각오하고서라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처음 설명했던 것처럼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차량의 주요 품질은 커맨드 드라이빙 포지션, 플로팅 루프, 딥 글래스 영역 및 허리까지 오는 낮은 높이, 랩 오버 보닛(앞부분의 ‘성곽 양식’ 포함), 독특한 E자형 후면 필러, 이중 테일게이트, 곧은 선(측면 스타일링으로 웨지 또는 스탭 제외) 및 클로즈 휠 컷(스탠스 강화) 등이었다.

이 모든 클래식 레인지로버 디자인이 가진 상징은 2001년 출시된 3세대 모델까지 계속 이어졌다. 이 신차는 더 크고 공간이 넓었다. 또한 측면에 독특한 헤드램프 및 테일램프와 브루넬(Brunel)로 마감 처리된 파워 벤트 등 한 눈에 반할 만한 현대적 감각과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이 모델은 P38a보다 더 ‘순수한’ 디자인으로 통합되었다.  결국 라이트, 그릴, 휠 및 기타 여러 군데에 많은 변화를 주어 업그레이드했지만 근본적 형태는 그대로 유지했으며 럭셔리 4x4 차량 중 가장 현대적이고 극찬 받는 디자인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인테리어는 기존 모델보다 한 층 더 발전된 양상을 보였다.  디자인 팀은 차량을 오디오 장비, 항해용 요트, 1등급 항공석, 고급 가구 및 보석처럼 다양한 제품으로 꾸밀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것은 '자연목과 가죽'으로 장식된 클래식한 레인지로버와의 결합을 의미한다. 그 결과 새로운 차원의 럭셔리 레인지로버가 탄생하고 마침내 럭셔리 4x4 시장에 진출했다. 이어 수 많은 비평가들은 이 차의 운전석을 자동차 산업에 남을 최고의 작품이라고 극찬했다.

레인지로버는 SUV 시장에서 폭넓은 기술을 새로 개척해 만든 최초의 4x4 차량으로 잠김방지 브레이크 시스템(ABS),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경량급 알루미늄 바디 및 TFT 가상 기기 및 '듀얼뷰' 센터 스크린을 포함한 고급 디스플레이 등의 기능을 갖췄다.

세계적 모험가와 유명 인사들이 소유하는 자동차

레인지로버 헤리티지의 일반적 스토리는 극적인 글로벌 모험 스토리로 가득차 있으며 이 차는 사막, 산악 등반, 도하 및 늪지대 통과 등 기존 랜드로버 모델이 지나온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왔다. 여기에 담긴 럭셔리한 터치는 절대 사라지지 않고 자동차의 모험 정신과 균형을 이룬다.

출시 전 프로젝트 엔지니어와 기술자들은 직접 레인지로버를 몰아 사하라 사막을 건너는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어 파나마와 콜롬비아 국경에 위치한 악명 높은 늪지대 다리엔 갭(Darien Gap)을 횡단하고 세계 최초로 극지 부근 지대를 건너 로키 산맥을 따라 파리와 다카르 그리고 런던과 시드니를 경유하는 마라톤 랠리와 험난한 카멜 트로피(Camel Trophy)에도 참가했다.

레인지로버의 뛰어난 기능과 상징적 스타일은 수 많은 유명인사들이 앞다투어 선택하고 소유하고 싶은 자동차 1위로 등극하게끔 만들었다. 영국 황실 가문, 스포츠 스타 그레그 노먼(Greg Norman)과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 음악가 브루스 스프링스틴(Bruce Springsteen)과 마돈나(Madonna), 영화배우 잭 니콜슨(Jack Nicholson)과 키에라 나이틀리(Keira Knightley) 등 셀수도 없을만큼 많은 셀러브리티들이 레인지로버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4.2
레인지로버의 연혁
1966
'100" 스테이션 웨건'으로 알려진 최초의 레인지로버 프로토타입으로 시작
1970
클래식으로 알려진 원형 2도어 레인지로버 출시
1971
뛰어난 기술 성과로 RAC Dewar를 수상한 레인지로버
1972
브리티시 아미 트랜스 아메리카(British Army Trans-America) 원정에서 레인지로버를 몰고 세계 최초로 다리엔 갭(Darien Gap) 횡단 성공
1974
사하라 사막 서쪽에서 동쪽을 가로지르는 거리 횡단 – 100일간 12,070km 주행
1977
개량형 레인지로버로 30,000km에 달하는 자동차 랠리 역사 상 가장 길고 험난한 런던-시드니 마라톤 여정을 극복하고 4x4 부문 석권
1979
특수 개조한 레인지로버로 파리-타카르 랠리에서 우승(1981년 레인지로버로 다시 우승)

1981
최초로 생산된 4도어 레인지로버 출현과 최초의 한정판 레인지로버 양산 후 '많은 인기를 얻음'

1982
레인지로버에 자동 변속기 탑재
1983
레인지로버에 5단 수동 변속기 도입
1985 
디젤형 레인지로버 '불렛(Bullet)' 27건의 기록 돌파(24시간 동안 디젤 엔진으로 평균 161km 거리 주파한 기록까지 포함)

1987
레인지로버 북미 출시
1989
4x4 모델로는 세계 최초로 레인지로버에 ABS 잠금방지 브레이크 장착
1990
창설자 찰스 스펜서 킹의 이름을 딴 스포티한 레인지로버 모델로 한정판 CSK 출시
1992
4x4 모델로는 세계 최초로 레인지로버에 전자식 트랙션 컨트롤(ETC) 장착
1992
롱 휠베이스 LSE(미국에서는 컨트리 LWB라고 함) 출시
1992
4x4 모델로는 세계 최초로 자동 전자식 에어 서스펜션 도입
1994
2세대(P38a) 레인지로버 출시
1996
총 317,615대에 달하는 레인지로버 클래식 생산 후 중단
1999
런던 모터쇼에 한정판 레인지로버 린리(Range Rover Linley) 전시
2001
올 뉴 레인지로버(L322) 출시
2002
솔리헐 공장에서 50만번째 레인지로버 생산
2005
레인지로버 스포츠(Range Rover Sport) 2차 모델 라인 출시
2006
전자동 지형반응 시스템 및 TDV8 디젤 도입
2009
레인지로버의 올 뉴 5.0리터 LR-V8 및 5.0리터 수퍼차저 가솔린 엔진 및 기술 업데이트 발표
2010
레인지로버 탄생 40주년 기념식 – 신형 4.4리터 LR-TDV8 디젤과 8단 자동 변속기 및 기타 최신 기능 소개
2010
파리 모터쇼에서 올 뉴 컴팩트 레인지로버 이보크 전시
2011
레인지로버 이보크 생산 후 110여 건에 달하는 수상 경력과 수요 급증으로 헤일우드(Halewood) 공장을 통해 양산
2012
올 뉴 레인지로버(L405) 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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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뉴 레인지로버 개요


▶ 1. 올 뉴 레인지로버 디자인


깔끔하고 현대적인 외관


레인지로버 인테리어


최고의 맞춤형 차량


▶ 2.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성능


     2.1 동급 최고의 전지형 주행성능


     2.2 올 뉴 레인지로버 파워트레인


     2.3 향상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의 극대화


     2.4 최첨단 차량 및 안전 기술


▶ 3. 세련미의 극치


     3.1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실내 환경


     3.2 편안한 주행 경험


▶ 4 레인지로버 헤리티지


     4.1 자동차 산업의 상징적 혁명


     4.2 레인지로버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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